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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어 생활의 과제 
우리 민족은 단일 언어를 쓰는 단일 민족 국가로 이런 경우는 세계에 
서 매우 희귀하다. 미국은 영어를 공용어(公用語)로 쓰지만 수십 여 민족 
이 살고 있고 소수 민족들은 아직도 각 가정에서 각 민족의 모국어를 쓰 
는 경향이 높다. 중국은 돼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국어를 공용어로 
쓰지만 각 지역의 민족마다 고유 언어도 허용하고 있어 조선족 자치구에 
서는 우리말이 공용어로 쓰인다. 러시아 연방도 다양한 민족과 언어로 구 
성되어 있고 가까운 일본도 애l누족 등의 소수 민족이 살고 있어 단일 
민족국가가아니다. 
이틀 수많은 나라들이 다중 언어 국가로서 다중 언어 문화로 인한 민 
족간의 언어나 종교의 갈등을 다OJ=하게 겪고 있옴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 본고는 3m년 12월 13일 국립국어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어문 규범 
분야〉 주제로 발표한 것올 부분 개고한 것이다 
** 서울대 국어교육과， 
8 국어교육연구 제12집 
런 민족 내부의 언어나 종교 갈등이 없음을 감사하게 생각할 일이다. 오 
히려 단일 언어 민족이기에 강력한 민족 통합력(民族統合力)을 가지고 
발전해 올 수 있었는데 방심하여 외세에 침략과 식민 지배의 고통을 당하 
였음을 생각할 때 단일 언어 민족의 축복을 활용하지 못한 점을 반성할 
일이다 
톨이켜보면 국어는 단일 언어의 축복을 받았지만 안정적으로 발전하여 
오지는 못하였다. 오랫동안 한자를 이용한 *법(借字法)에 의존하여 문 
자 생활을 하여 왔기에 언문 불일치의 불완전한 언어 생활을 하여 온 것 
이다 그 후 한글이 창제되면서 언문 일치의 생휠이 가능하여졌지만 한글 
을 천시하고 여전히 한문 문화만을 숭상하여 근대 시민 국가로의 발전이 
더디었고 국치(國따)까지 당하였다. 
이 때 비로소 언문 불일치한 생활이 근대화에 걸림돌이 됨을 알고 주 
시경(周時經) 선생은 국어 연구에 일생을 바쳤고 그 분의 나라 사랑과 국 
어 사랑의 정신을 본받은 조선어학회의 학자틀이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어문 규범들을 완성하고 사전을 만들어 자주적 민족 문화 발전의 기초를 
놓았다. 이분틀의 헌신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해방 후에도 여전히 우리 
말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혼란을 거듭하였을 것이다. 
설제로 우리말과 글이 언문일치(듬文一致)의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개 
화기 이래 겨우 백여 년에 불과하며 일제의 국어 말살 정책으로 신음하다 
겨우 살아난 해방 후부터로 본다면 불과 오십여 년에 불과하다 그랴나 
실상 남북 분단으로 한민족의 국어 생휠이 다시 이질회{異質化)의 길을 
걷게 된 것을 생각한다면 국어는 아직도 제 구실과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 
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한 국어의 하나 됨을 실현하 
고 나아가 국어의 특정과 아름다움을 잘 살려 발전시키며， 세계의 문자학 
자들이 칭찬하며 인류 지혜의 산물이라고 칭찬하는 한글의 우수성과 잘 
조화시키고 활용하여 21 세기 문화 경쟁 시대를 헤쳐 나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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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앞으로 우리 국어는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자‘ 
첫째， 표준 한국어를 확립히어야 한다. 우리는 교양인이 쓰는 현대 서 
울말을 표준어라고 하였지만 표준 한국어의 정체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 
지 못하다. 이는 한국 전쟁 후 서울 인구 구성이 변화하면서 서울말에는 
남부 방언의 요소가 많이 끼어 들어 H--ll 의 변별이 무너지고 있고 ‘쩨다， 
쩡어’처럼 어두 된소리가 증가하는 동 서울말의 변화가 두드러지다. 이 
과정에서 순수 서울말의 정체가 불투명해졌고 서울이나 지빛띨 막론하고 
표준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표준어가 제대로 확 
립되지 않아 학교의 규범 문법인 표준 문법도 정밀하게 완성하였다고 보 
기 어렵다. 나아가 외국인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 추천할 통일된 체계의 
문법서장} 제대로 없는 상횡이다. 
특히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은 펑양말을 ‘문화어’라 하여 표준으호 
하고 남한은 서울말을 표준어로 히여 상당히 이질화한 상태라 남북 통일 
시대에는 남북 통일의 표준어 확립을 위해서도 한국어의 표준어의 확립 
은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중요하다. 
둘째， 표준 언어 규범의 준수를 통하여 한국어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 
다. 불과 밍여 년 전만 하여도 규범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의 글쓰기는 맞 
춤법 둥이 혼란스러웠는데 해방 후인 지금도 많은 국민틀이 한글 맞춤법 
은 물론 외래어 표기와 로마자 표기를 규정대로 쓰지 않고 제멋대로 쓰고 
있다. 선진국 국민일수록 자국어 사용 의식이 강하고 표기 규범을 준수하 
고자 애쓰는 점을 생각할 때 국민적 반성이 펼요하다， 
셋째， 문체나 화법에서 표준 문체의 확립이 필요하다. 가령， 논문이나 
공문서， 펀지 쓰기와 같은 문서 작성에서 아직도 표준화하지 않은 글쓰기 
가 많다. 논문도 주석 달기와 참고문헌 작성법 등이 학문 분야마다 툴리 
고 같은 학문 안에서도 달라 학문의 발전은 물론 국어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법률문， 판결문 공문서에서 아직도 어려운 한자어를 쓴다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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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태의연한 장문(長文)의 문체를 써서 의미 해독에 어려움을 주는 것 
도마찬가지다. 
넷째， 국어 정보화에도 앞서야 한다. 앞으로는 컴퓨터에 잘 구현(명現) 
되는 언어가 세계인에게 더욱 유용할 것이므로 국어와 컴퓨터를 관련지 
은 연구에서도 뒤지지 말아야 한다. 
가령， 컴퓨터 상에서 훌륭한 한글 문서 작성기를 만드는 일， 문서 작성 
기 상에서 한글 맞춤법 검색기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일， 한중일 삼국 한 
자 표기를 모두 실현하는 일 외국어와 국어의 상호 자동 번역기를 만드 
는 일， 지동 통역 장치를 개발하는 일， 컴퓨터가 국어로 된 음성 언어를 
인식하는 일， 전자 국어 사전이나 전자 백과 사전을 완벽하게 갖추는 일，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컴퓨터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 고전 문헌 
을 전산 자료로 입력하고 검색하는 일 등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E애야할일틀이다， 
다섯째， 국민의 언어 생활에 편리하고 효올적이며 통일된 국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세종 시대에는 세계에 유례를 찾 
아 볼 수 없는 ‘집현전’(集賢願)과 같은 어문 연구 기관이 있었고， 개화기 
에는 ‘국문연구소’를 만들어 어문 규정들을 만블었다. 정부 수립 후에도 
문교부에 어문 정책 부서를 두었고 지금은 문화관광부에 ‘국어연구원’이 
연구기관으로1 ‘국어정책과’가 언어정책 행정 기구로， ‘국어심의회’(國語審 
議會)가 어문 정책을 심의 의결하고 있지만 어문 정책의 집행과 추진에 
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격인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육성이 펼요하다. 
여섯째， 세계화 시대에는 외국어 내지 외래어의 범람을 막고 외국어는 
즉각 번역 차용(觀譯借用)하도록 히여 고유어를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세계화 시대일수록 외래 문화의 유입은 불가피하지만 외래 문물이 들어 
오면서 일어， 영어 등이 덩달아 틀어와 국어의 자리를 차지하여 가는 것 
은 장기적으로 국어를 고시{站死) 시키는 사태이므로 우리는 외래 문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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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즉각 번역하여 치·용할 수 있도록 국가 언론， 학교 가정이 국어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외국어 작품， 논저， 신문 기사를 번역할 
때는 한국어에도 깊은 이해를 가진 번역가나 전문 기자들만이 바르게 번 
역을 하도록 하여 오역(誤譯)과 악역(惡譯)으로 인하여 국어를 오염시키 
는 일도 막。빠 한다， 따라서 외국의 언어 문화를 전공하는 이틀이야말로 
우리의 언어 문화에도 정통하도록 하며 한국어를 아름답게 구사하도록 
훈련시킬 일이다. 
일곱째， 한글 전용을 하더라도 한자 교육은 계속하여 전통적인 한자 문 
화의 지속적 보존 발전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조상들이 한자로 생활하 
여 왔고 한문 문헌이 산적하여 있는 만큼 한자 문화의 부정과 단절은 우 
리의 조상과 전통에 대한 부정이고 궁극적으로 자기 부정에 이른다. 
따라서 한자 문회를 계숭할 전문가를 키우고 국민 누구나 기본 한자 
m:l여 자는 읽을 수 있도록 한자 교육을 강화하여 한자어를 이해하고 학 
습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며 한자어의 조어력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 
다 오늘날 한자 학습 부진으로 한자어 이해력도 떨어져 한지어를 통한 
조어력은 더욱 쇠퇴하고 고유어의 조어력은 한계가 있어 주요 전문 용어 
는 일본식 한자어나 영어가 무방비로 더욱 많이 들어오는 현AJ-이 빚어지 
고있다. 
여넓째， 합리적인 토론 문화를 정착시켜 대화와 타협의 민주정치를 실 
현하고 남북 통일 시대에는 더욱 민족 단합을 이록하기 위하여서라도 고 
급스럽고 품위 있으며 교양인다운 언어 생활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감정적 언사나 비속어를 추빙L하고 교양 한국어 실천 훈동이라 
도 대대적으로 펼쳐야 한다. 
이러한 품위 있는 언어 생활에서라야 아름다운 시， 소설， 희곡이나 노 
랫말이 살아 있고 위대한 문학과 문호(文賽)가 탄생하여 세계인애게 위 
대한 한국 문학과 예술을 얄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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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홉째， 21 세기는 남녀 평등의 문화가 더욱 발전할 것이므로 남존여비 
의 폐습이 아직도 생활과 언어 속에 님L아 있는 우리는 성차별적(性差別 
的) 언어 생활을 삼가고 남녀 평둥의 언어를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가령， 
‘여재} 뭘 안다고， 여자가 속이 좁다， 여자는 원래 그래’처럼 여성을 차별 
하여 말하거나 반대로 남자에게 ‘남자가 쩨쩨하게 그게 뭐야 남자는 부 
엌에 가면 안돼， 남자는 원래 그래’처럼 표현하는 것도 모두 성차별적 언 
행이므로 삼가야 한다. 이러한 남녀 평등 사회의 실현도 결국은 언어에서 
부터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각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국어를 발전하기 위한 여러 방얀틀을 살펴보았는데 
이것들은 국가가 할 일， 국어학자가 할 일， 언론 방송인이나 교사와 같은 
전문 직엽인이 할 일， 부모가 할 일， 국민 각자가 할 일 등으로 나뀐다. 이 
중에 언어 규범에 관한 것으로는 대체로 첫째， 표준 한국어의 확립， 둘째， 
표준 언어 규범의 확립， 셋째， 표준 문체의 확립과 같은 것이 해당된다. 
이러한 국어 규범의 문제를 다루려면 언어 정책 기관이 우리 나라에서 어 
떤 역할을 하여 왔는지 역사적으로 먼저 검토할 펼요가 있다 
2 언어 정책사에 나타난 언어 규뱀의 역할 
우리 나라에서는 언어 정책이 국가적으로 관장되어 온 전통이 어느 정 
도 있다 삼국 통일 후 신라 경덕왕 때의 한자식 지명 개정 작업이라든가 
고려 시대부터 사역원(司譯院)을 설치하여 역관(譯官)을 %댄한 것도 중 
앙 정부의 중요한 언어 정잭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조선시 
대에 집현전을 통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가 언어 문제를 국가적으로 추 
진하여 온 전통을 보여 준다 그러다가 한글이 천시되면서 중앙 정부의 
언어 정책 기능이 쇠퇴하였지만 ‘규장각J(奎章開)의 운서(題書) 펀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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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처럼 어느 정도 정부의 관여가 있었다. 
쇠퇴하였던 중앙 정부의 언어 정책 기능이 회복된 것은 너무 늦은 시 
기인 개화기 때에 ‘국문연구소’를 설치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미 정부의 자주권이 상실되어 가는 시기인지라 국문연구소 
는 ‘국문연구의정안’을 만들고는 국가와 운명을 같이하였다. 다행히 이 의 
정안에서 지향한 표의주의의 정신은 1뼈년대에 ‘언문철자법’， ‘한글맞춤 
법통일안’ 둥에서 결실을 보게 되었다. 
그러고 보면 국망(國亡)의 한 원인 0 ，료 세종 이래 언어 정책이 실종한 
것도 들 수 있다 언어 정책 기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언어 문제가 무엇 
인지 모르고 있었거나 알더라도 방치하였으며 그 결과 체계적으로 서구 
신문물을 수용하기 위한 도구인 언어를 정비하는 일에 소홀하여 자주 정 
부 수립을 통한 근대화의 추진에서 능동적 자세를 취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 왔고 국망에 이른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증거로 우리는 조선시대의 문체( 文體) 문제를 들 수 있으니 사 
대부층과 보수파룰 중심으로 한 한문체 사용충과 평민충과 개화파를 중 
심으로 한 한글체 사용층은 문체 경쟁을 통하여 문체 갈둥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갈둥을 방치한 결과 지도충과 펑민충의 단합도 이루지 
못하였고 근대화를 담을 도구로서의 언어 문체를 능동적으로 정비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일한 혼용체의 모방체인 ‘서유견문’(西遊見聞)의 문체와 
같은 개화기식 국한 혼용체가 11m년대부터 19J)년대까지 개화기 이래 40 
여 년을 지배하도록 방치하였다. 
다행히 실종된 언어 정책은 일제하에서 민간 훈동으로 나타나 조선어 
학회의 민간 주도적 어문 규범 운동이 국어와 국문을 우리 나라의 근대화 
에 맞게 개조하는 데 이바지하였고 군정 시대나 정부 수립 후에도 어문 
정책 기능은 국망의 치욕을 극복하고 새나라 건국을 위해 상대적으로 강 
조되어 오늘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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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언어 정책사를 간략히 돌아볼 때 우리 민족의 발전에는 
언어 정책이 국가 주도이었든지 아니면 민간 주도이었든지 간에 어느 경 
우이든 통열 신라기， 조선 건국초， 조선 말 일제 강점기 해방 후 등과 같 
은 민족 변혁기에 민족 발전과 민족 통합에 긍정적 역할을 히여 왔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장차 다가올 남북 통일이라는 민족 대변혁기를 앞둔 
오늘의 시점에서 언어 정책을 바르게 세우고 추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 
다고하겠다. 
3. 언어 정책 수럽의 모형 프랑스식과 미국식의 조화 
우리가 언어 정책을 구상할 때는 그 방향이 여러 가지로 나뀐다. 이스 
트먼(Eastman 1쨌: :àSl은 다음의 유형을 제시한 바 었다. 
@ 언어 순회~l떼gu맹e purification): 언어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오용 언어 
를순화하는정책 
@ 언어 부활(lan밍agere띠V떠): 고어를 복구하거나 죽은 언어를 재생하 
는정책 
@ 언어 개혁(J뻐맹age refonn): 어휘나 철자법 개혁을 통해 언어 사용을 
간결하게 하는정책 
@ 언어 표준화(Jangu맹estM없rdization): 한 언어나 지역어를 국가의 공 
통어로 수용한다거나 하는 공용어 정책 
@ 어휘 현대회~lexi떠1 rmdemization): 기존 어휘부와 현대 과학 사회의 
신어를다루는정책 
우리의 경우 국어심의회의 5대 분과{한글 분과， 한자 분과， 국어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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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표기법 분과， 국어 순화 분과)의 임무가 국어 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보여 주는데 이 중에 규범 관련 사항은 4 표기법 관련 사항을 들 수 있다. 
우리가 후술할 바와 같이 언어 단위에 따른 규범을 ‘단어 규범， 문장 규범， 
담화 규범’의 3 유형으로 나눌 때 단어 규범인 표기 규범은 4 표기법을 언 
급하고 있으나 문장 규범인 문법에 관한 사항은 전무하고 단지 담화 규범 
은 ‘화법’이란 표현으로 순화 분과 임무에 언굽하는 정도이다. 
전세계 언어 정책 동향을 보면 프랑스처럽 정부가 언어 정책 기구를 
설립하고 언어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미국처럼 민 
간 자울로 언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나라가 있다. 우리 나라는 프랑스 
처럼 정부가 관여한 면이 강한데 이 방향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다. 예 
컨대 미국의 경우 그런 정책 기구가 없어도 표준 영어의 개념이 존재하며 
규범 논의가 없이 잘 유지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많다， 즉 미국에서는 
각종 지역 방언이나 사회 방언형에 대하여 사전， 문법서 동에서 그러한 
방언형 정보를 주어 전세계 누구나 영어를 배우는 사람어 그런 방언형을 
피하고 자연스레 표준 영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융 한다. 따라 
서 이들 사전류의 편집 출판자들은 그 나름대로 표준 영어의 기준을 구축 
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이대Biber et 쩌. 1뾰: 18).1) 
그런 점에서는 우리 나라도 정부 기구 방식과 민간 자율 방식의 조화 
를 도모하여 정부의 언어 정책 기구는 큰 방향만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각종 사전 출판 시장과 같은 민간 차원에서 표준 한국어의 모든 언어 규 
범이 통일성을 띠고 통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분간은 프랑 
1) 까Jere is no 0κl때 govemr뼈Jt-sp:lnsored acaæmy that 맹버a뼈 U잃ge for the Er맹lish 
language, 뻐t there is s뻐 a widely Te{쟁미때 S떠뼈ard 당19lish: the (뻐ectalvar뼈r 
that has been αxlified in dictionaries, 밍ammars， 때 U잃ge handt뼈‘s. 파S 잃ræ 
variety has been ac뼈뼈 by ImSt rr쩍jor (JJblishers internatio때ly， res버ting in a verγ 
high 뼈ree of uniforrnityarmng publisl때 English texts 없md wcπ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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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국어 정책을 모형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프랑스 정부의 국 
어 정책 모형과 정책 기구를 개관하여 본다2) 
프랑스는 자국의 언어를 보호하기 위해 1ffi4년 8월 4일자 법령에 의해 
프랑스어 사용 관련법(La loi du 4 août 1ffi4 relative à l' emploi de la langue 
뼈nçaise)을 통과시켰다 흑자는 이 법이 영어에 대항하기 위한 프랑스 정 
부의 조치가 아니냐고 비난하겠지만 이 법률이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만 
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미 1975년 12월 31일에 이와 유사한 법을 만틀었으 
며 1ffi4년에는 1975년의 법을 좀더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강화한 것이라고 
말할수있다. 
(1) 프랑쇄 A~용 표랜법 
1ffi4년에 통과된 프랑스어 사용 관련법은 이 법을 제안한 당시 문화부 
장관 자크 투봉(Jacques Toulxm)의 이름을 벨어 투봉법이라고도 부른다. 
이 볍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며 프랑스 국내에서의 프랑스어 사용에 관 
하여 1975년에 바 로리윌Bas-LaurioD 법이 채택된 바 있다. 이 법을 엄격 
하게 적용하여 프랑스 내에서의 프랑스어 사용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그 
런데 1975년의 바-로리올 법은 국회에서 의원틀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 
는데 반하여 1ffi4년의 투봉법은 특히 하원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 일으 
켰다. 논쟁의 중심은 프랑스어의 수호와 외국어 어휘 사용에 대한 것이었 
다. 오늘날 프랑스에서 외국어 어휘의 사용이 현실적으로 인정되고 있으 
며 외국어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프랑스어가 더욱 풍부해질 것이라고 프 
랑스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파악한 문화부는 일반 소개 부문에 다음과 같이 말하 
2) 이하 프랑스의 언어 정책에 대해서는 숙명여대 볼문과 조항덕 교수의 자료 제공과 
도움에 힘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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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다 
“ce texte, en traduisant le princi~ constitutionnel selon 1떠uella lar핑ue de 
la République est le français, vise à doter la Fraα:e d’une véritable 1생slation 
linguistique, α)mræ c'est le cas 없ns bien d’autres r:없ys. La loi de lffi4 n’a 
pas 뼈 inspirée 맹r le souci de 뼈앞ver la pureté du 빼때s en faisant la 
chasse aux rmts étrangers : elle \Xlrte sur la pr연sence du fra짜ais et non sur 
son contenu. Elle 때띠ue la volonté de maintenir le français comræ élérrent de 
C야tésion sociale et m:η!en de corrrrmmication internationale. dans une France 
q띠 se veut ouverte sur 1녕때뻐r et 뼈rtie prl'!laIlte de la m::뼈ialisation des 
éc뼈nges." (프랑스의 언어는 프랑스어라는 헌법의 원칙을 환기시켜 주는 
이 텍스트는 다론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랑스가 진정한 언어 정책올 갖 
고 있음을 밝혀 준다. lffi4년 법은 외국어 단어를 배척하면서 프랑스어의 
순수함을 간직하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법은 그 내용보다는 
프랑스어의 폰재에 중점을 둔다. 즉 외부 세계에 열려 있고 범세계화에 참 
여하고자 하는 프랑스에서 프랑스어가 사회 웅집력을 가져오는 요소가 되 
고 국제적으로 의사 소통의 수단이 되기를 바라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l 
다시 말해 프랑스어 관련법은 프랑스인뜰이 일상 생활이나 직업 세계 
라는 상황에서 프랑스어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를 
프랑스인들에게 보장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프랑 
스어는 교육， 직업， 교류， 공공 서비스 등에서 사용되는 언어이며 프랑스 
어권을 구성하는 여러 국가들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이다. 
이 법의 적용을 위한 구체 사항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디{전문 
내용은 뒤 부록 참고). 
@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 : 19]5년의 법올 그대로 취한 것으로 제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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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소개 또는 광고를 할 때에 프랑스어의 사용을 의무화한다 
특별한 유형의 제품으로 많은 대중이 알고 있는 외국어 명칭은 예외 
로 한다.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품을 소개할 때에도 프랑스어로 소개 
된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 직업 세계 ’ 국제적으로 큰 규모의 기엽이나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다양한 외국어의 사용을 내포하는 언어적 책략을 만들어내야 한다. 
내부 의사 전달을 위한 언어와 외국 상대와의 의사 전달을 위한 언어 
를 구별해야 한다. 외국어를 잘하지 못한다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을 줄이고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프랑스어 사용의 범위를 넓힌다. 
@ 교육 : 공립이나 사립 공히 교육 기관에서 시험， 선발 고새 논문 등을 
쓸 때에는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일부 특수 학교나 지빙써 또는 지방 
문화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특히 lffi5년 프랑스가 
주도한 유럽 공동체 회의에서 공동체 국가는 다언어주의를 채택하여 
교육 기관에서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외국어를 가르치도록 결정하였 
다 
@ 매체(미디어) : 프랑스어를 확산시키기 위해 미디어， 특히 텔레비전의 
역할은지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나텔레비전의 광고나방송에 
는 프랑스어나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도 영화나 시청각 자호￡가 원본으로 되어 있는 것이나 외국어로 방송 
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 문화 행사나 외국어를 학습할 목적으로 제 
작된 자료는 예외로 인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고등 시청각 위원회에 
서 결정한다 
@ 시위， 학술 회의， 모임 : 가장 논란의 대십l이 된 사항인데 프랑스가 문 
화， 과학， 기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회의를 유치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인데 많은 경우 영어로만 회의가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엄격하게 프랑스어의 사용을 적용할 경우 국제 회의의 개최 횟수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회의에서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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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어의 사용이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심하다는 의견 사이에 타협점 
을 찾아 해결하였다 그것은 프랑스 내에서 개최되는 회의에서 프랑 
스어권 출신의 사람은 프랑스어로 발표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에 프랑 
스어 설명이 병기되어야 한다는 것과 회의 후에 참가자에게 배포되 
는 자료에 적어도 프랑스어로 요약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는것이다. 
@ 공공 봉사(서비스) 분야의 특별한 의무 : 교육제도나 매체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공공 봉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특별한 제한을 받 
는다. 이것은 그들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기 때문이 
다. 그래서 이들을 도덕적인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도덕적인 사람들 
이 지켜야 할 사항을 프랑스어로 제시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단 하나 
의 예외가 인정되는데 프랑스 비깥에서 행해지는 공업이나 상업 활 
동에 관계되는 기관에 대해서이다. 프랑스 국내에서 출판되는 출판물 
의 경우에도 프랑스어로 된 요약 내용이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어 사용 관련법은 프랑스 국내에서 
프랑스어의 사용이 의무적이라는 사헝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내용상으로 볼 때 이 법률은 다른 법률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 
어 소비자 보호법이나 노동법 고둥 시청각 위원회법 둥의 내용과 중복되 
는경우가있는것이다. 
이 법의 적용에 대한 보고서를 정부는 매년 9월 15일 국회에 제출하도 
록 되어 있다. 즉， 법률 사항에 대해 보완해야 할 사항과 과학 분야의 잡 
지 발간， 국제 회의에서의 동시 통역， 어휘의 용법을 풍요롭게 하기， 정보 
사회에서의 다언어주의의 확산 둥과 같은 일련의 조치에 관한 의견올 제 
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관한 사항은 프랑스어 총괄 위원회의 인터넷 
둥지(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인들도 이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 
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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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카데미 프랑셰죄Ac때émie fr:없l떠se) 
1없4년 리셜리외(Richelieul에 의해 만틀어진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이전 
에 었던 문인협회를 공식화한 것으로 프랑스어의 보호를 위해 설립된 가 
장 오래된 기관이다. 이 기관의 설립 목적은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위상과 
규칙 제 24조에 이렇게 적혀 있다 : “모든 노력을 기울여 프랑스어에 분명 
한 규칙을 제공하고 프랑스어를 통하여 순수하고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 
도록 하며 예술 및 과학 분야를 프랑스어로 다룰 수 있게 한다" 
이 기관의 설립 당시만 해도 프랑스어는 라틴어에 비해 어휘도 부족하 
였고 프랑스어의 문법 규칙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특히 철자가 결 
정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줄 기구가 펼요했던 것이다. 
오늘날에는 프랑스어의 어휘가 풍부해지고 문법에 관한 사항도 대부분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어 있기 
는 하나 그 위상과 규칙은 기관의 설립 이후 변화된 것이 거의 없다. 회원 
틀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가져 프랑스어에 대한 논의를 하며 사전 
편찬 작업을 진행사킨다. 아카데미 프랑세즈에서 펀찬한 사전 제8판은 
1없5년에 출간되었으며 현재는 제9판을 준비하고 있다. 그 동안의 작업 
결괴를 제1권 소형 포켓판으로 출간하였으나 전체 작엽은 앞으로 10년 이 
상 소요될 것으로 여겨진다. 기 출판된 제1권에는 1만6천5백 개의 어휘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새로운 어휘들이며 기존의 사 
전에 수록되어 있으나 현재 사용되지 않는 일부 어휘는 탈락되었다 
전통을 고수하는 0바데미 프랑세즈가 그렇다고 펀협하지는 않다. 프 
랑스어권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틀도 수록하기로 결정하는가 하면， 
복잡한 프랑스어 철자 체계를 간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고 
cottage, base→벼11， barman, cow-boy, 띠ncing， drugstore 등과 같은 영어 단 
어를 수록히여 프랑스어 사전에서 영어 단어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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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3) 프랑스어 고등 자문회(αnseil supérieur de la langue 감때çaise) 
프랑스어 고동 자문회는 프랑스 대통령과 정부에 의해 결정된 틀 안에 
서 프랑스어에 대한 관찰 연구 자문 및 평가를 하기 위해 댄떨어진 기구 
이다. 프랑스어의 용법을 정리하고 어휘를 확장시키며 프랑스 내에서 뿐 
만 아니라 외국에 프랑스어의 보급 확대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외국 
어에 관련한 정책을 수립한다. 총리와 교육부장관， 프랑스어권(Frar따뻐띠e) 
담당 장관 둥에 의해 제안된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조치를 취하도 
록 권고하는 등 정책적인 활동도 한다. 
프랑스어 고둥 자문회는 임기 4년의 19 내지 ￡명의 위원들로 구성되 
며， 위원들은 프랑스어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지식과 연구 능력에 의해 
선발된다. 총리가 회징L이 되며 교육부 장관， 프랑스어 담당 장관， 아카데 
미 프랑세즈와 과학원 종신 사무총장 용어와 선조어를 위한 위원회 회장 
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프랑스어 총꿇 위원회(t없gation g뼈때e à la 1뻐맹e 상때띠se) 
행정부처 간의 용어 문제를 해결쩨 위해 총리 직속으로 1!Ð3년 프랑 
스어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프랑스어 총팔 위원회는 그 후속 기관으로 
1쨌년 6월 2일자 법령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1댔년 이후에는 문화부 
에 소속되어 모든 행정부서 뿐만 아니라 공공 기관， 협회 둥에 관련되는 
언어 사항을 관찰， 협조， 격려， 종협}는 일을 담당한다. 특히 프랑스 국내 
와 유럽， 프랑스어권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프랑스어의 사용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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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기 위해 외무부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프랑스어 총괄 위원회는 프랑스어 고둥 자문회와의 협조로 프랑스어 
사용 관련법의 적용 및 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 사항을 마련하여 위반시 
이를 적발， 시정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프랑스어 사용 관련법을 적용하기 
위한 처벌 조항을 1ffiJ년 3월에 마련하여 현재까지 4천 8백여 건이나 되 
는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였다. 위반 사례들은 상품 광 
고나 제품의 사용 설명서에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한 조항을 어긴 것들 
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프랑스어의 올바른 용법을 위해 용어 관련 부처간 위원회 
(Commissions rninistérielles de 따띠nol뺑e)에도 적극 참여한다. 이는 특히 
경제，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프랑스어 표현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노력 
으로 각 부처간 용어 위원회에서 논란의 대%에 되는 용어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공지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부 부처 
에서 사용되는 특수 전문 용어가 다른 부처에서도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며 그 용법이 일단 규정되면 일반인들도 관련 분야에서 해당 용어를 사 
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프랑스어의 미래를 위해서 신조어와 새로운 기 
술 용어를 만들어내는 일에 관여한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히여 프랑스어의 존재와 국제 조직으로서 프랑스어 
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프랑스 국내에서 개 
최되는 국제 학술 회의에 동시 통역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든가 유럽 
공동체 국가들에서 다언어주의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프랑스어가 국제적으로 널리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1ffiJ년 3월 
18일부터 잉일까지 열린 세계 프랑스어권 대회(Joumée IIDn빼e de la 
뼈ncopho띠e)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로의 프랑스어(je 뼈nçais comræ 
on l' airæ)"라는 기치를 내걸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었고， 대회의 성공 
에 힘입어 이 대회가 매년 개최되도록 결정했다. 올림픽과 같은 국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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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서도 프랑스어가 제대로 쓰이도록 노력하는데 특히 1쨌년 애틀랜타 
올림픽 대회에서 프랑스어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그 결과 
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프랑스어 총괄 위원회는 프랑스어의 보급을 위해 언어의 다 
원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관련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유럽 
연합 국가들이 2개의 외국어를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프랑스 정부의 언어 정책은 우리에게 구체적이며 다원적 
인 언어 정책의 수립을 추구하여야 할 것을 시사하여 준다. 그것은 곧 국 
어 수호의 법적 기반 조성， 。봐데미 프랑세즈나 프랑스어 고풍자문회와 
같은 국어 원로 자문 기구의 활성화 프랑스 총괄위원회와 같은 총리 직 
속 국어 정책 기구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이는 현재의 국어심의회， 국어 
정책과， 국어연구원의 위상을 적절히 재정립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면 앞으로 21 세기에 직면한 언어 규범의 문제는 무엇인가 
를살펴본다. 
4. 언어 규범의 개념 
언어 규범이라 하면 흔히 단어 표기를 위한 표기 4법(한글 맞춤법， 표 
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가리킨다. 언어 규범 
의 개념을 넓혀 본다면 ‘문법’도 언어 규범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4 표기 규정들은 성문화한 표기볍 규정이 있지만， 문법 규범은 
한국인 토박이 화자에게 내재적 추상적 규범으로 존재하는 것이라 그것 
을 지식으로 기술한 문법서들이 있는 정도일 뿐이고 그 책틀도 단순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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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지식의 설명서에 불과하며 문장 작성법과 같은 언어 사용 규범을 목적 
으로 서술한 것은 아니라 문법 규범은 다소 성립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그 동안 언어 규범이라 하면 단어 차원에서 4 표기법 규정을 가리 
키는 것으로 보고 있고 대학의 강좌에서도 ‘국어 정서법’이란 강좌가 이 
러한 4 표기법 중심의 강의를 베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실정이다. 
그런데 이 단어 차원의 4 표기법 규범도 더욱 보완하고 정비할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규범이 단어 차원에만 갇혀 있는 것은 문제이다. 정 
작 단어틀이 모여서 구성하는 문장의 규범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범서가 
없어 국어 문장 교육에 애로가 많다. 오늘날 국민의 문장력이나 표현력에 
문제가 많은 이유도 현행 문볍 교과서는 작문이나 화법 교육과 연계되지 
않아 설절적으로 국민의 문장과 담화 능력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문장의 규범을 보여 주는 문법 규범이 국어 구 
조 지식의 셜명서 수준을 넘어 ‘문법적 문장 작볍 지침서’로서 존재하여 
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학의 ‘국어 정서법’이라는 강좌도 쓰기 규범 즉 
글말의 규범은 물론 말하기에서 나타나는 입말의 오용을 예방할 수 있는 
입말의 규범까지 포함하도록 ‘국어 규범론’과 같은 명칭으로 바뀌어야 한 
다， 이는 언어 규범을 다음과 같이 글말과 입말이라는 언어 유형에 따른 
규범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뜻이 된다. 
언어 유형에 따른 언어 규범의 개념 
@ 글말의 규범: 글말에 나타나는 모든 규범 문제 
@ 입말의 규범· 업말에 나타나는 모든 규범 문제 
그 동안의 언어 규범 연구는 주로 글말 규범에 집중되었고 입말과 글 
말의 치어에 따른 규범의 치어와 입말의 규범을 부각시킨 논의가 많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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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업말 규범 연구로 기억할 만한 것은 국립국어연구원이 조선일보와 
공동 기획으로 만들었던 ‘표준 화법’(193'2)에서 친족 호칭어나 지칭어와 
같은 입말 규범을 다룬 것을 들 수 있다. 규범은 좁은 개념과 넓은 개념으 
로나누어볼수있다. 
규범의 개념 
@ 좁은 개념: 단어 ~~원에서의 바른 표기(맞춤법， 뼈li때) 문제만올 다 
룬다 흔히 4 표기법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대중적 인식이 그러하다. 
@ 넓은 개념: 바른 발음법(正숍法)， 바른 단어 사용법(正語法)， 바른 문 
장 작성볍(正文法)， 바른 대화 능력(正話法)， 바른 문체 구성 능력(正 
體法) 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언어 단위의 관점에서는 다음 
따@에서처럼 단어-문장←담화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립효애 
야 한다 아울러 이들 규범과 국어 사용 능력이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관련지어 표시하여 본다 
언어 단위에 따른 규범의 개념 
@ 단어 규범(단어법) • 어휘력 
-, 단어의 형식(표기): 맞춤법 둥 표기 규정에 맞아야 한다".=)표기 
규범 • 표기력(발음): 단어의 바륜 발옴을 말한다‘=)발음 규범 
→발음력 
L.." 단어의 내용: 바르고 정확한 단어를 사용뼈야 한다".=)어휘 규범 
→어휘력 
@ 문장 규범(문장법) • 문장력 
기. 문장의 형식: 단어뽑만이 아니라 문장도 높임법， 主述 관계 호웅， 
문체 등이 국어 문법 원리에 맞아야 한다". =) 문법 규범 • 문장 
구조력(=문법력) 
L... 문장의 내용: 지식의 정확성과 문장의 논리성， 조리성， 표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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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 동의 문제가 관계된다 => 표현 규범 • 문장 표현력 
@ 담화 규범(담화법) • 담화력 
「 담화의 형식: 담화의 발음(어조 성량， 음색 등)， 담화 태도 담화량， 
담화 구조의 형식 문제 • 담화 구조력 
L , 담화의 내용: 담화 표현의 적절성， 수사법， 설득력 등 내용의 질 
문제 →담화표현력 
이상에 따르면 언어 규범은 언어 유형별로는 글말 규범과 입말 규범으 
로 나뉘며 언어 단위별로는 단어 규범， 문장 규범， 담화 규범으로 구성되 
어 이들을 세분하면 여섯 가지 유형으로까지 나눌 수 있을 만큼 복잡한 
것임을 알수 있다. 
그러고 보면 그 동안 국어연구원에서 해 온 규범 연구들이 단어 규범 
이나 문장 규범에 치우쳤고 담화 규범의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어 앞 
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규범 영역을 이렇게 6개 영역으로 정립 
하면 국어연구원에서 연구할 규범 영역의 과제도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고하겠다. 
아울러 우리는 규범 연구를 하려면 규범 언어와 비규범 언어를 구별할 
근거가 되는 언어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말뭉치(corpus)를 구축 
하·여 언어 자료의 실태를 먼저 조사하는 연구가 있어야만 한다. 이런 점 
에서는 언어 규범 연구란 역설적으로 규범 언어의 변이형(variants)들 
인종， 지역， 계충， 세대， 성별 등의 5대 요인에 따른 사회언어학적 변이형 
들로 대체로 비규범 언어형들 - 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으 
므로 언어 규범의 연구는 비규범 언어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 
이 선행되어야한다 
따라서 앞으로 언어 규범 연구는 기존 규정 몇 가지를 금과옥조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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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려는 보수적 태도가 아니라 언어의 다양한 실상을 연구하려는 사회 
언어학적 연구와 이들을 계량 분석하는 계량언어학적 연구가 활발히 공 
조히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1948년에 창립한 일본 국립국어연구소가 그 
동안 사회언어학적 연구와 계량언어학적 연구의 전통을 착실히 쌓아온 
것은 귀감이 된다. 다음에 제시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일본 국어연구소에 
서는 연구된 것들로 앞으로 국어연구원에서 규범 연구의 기초 연구로 추 
진할만한것이다. 
규범 연구의 기초 연구 
@ 단어 차웬 연구: 국어의 기본 어휘 연구， 동의어 · 계충어 · 세대어(유 
아어 · 청소년어 · 노인어)， 전문어 · 연%써 연구， 잡지 용어 변천 연구， 
품사별 어휘 연구， 분류 어휘 연구， 외래어 실태 연구， 국어 발옴 연 
구， 오용 표기 실태， 방언 어휘 연구 둥 
@ 문장 차원 연구: 문형 연구， 문맥과 문장의 상관성， 문장과 문단 연구， 
오용 문장 실태， 현대 문법 연구， 방언 문법 연구 퉁 
@ 담화 차원 연구: 언어 생활 실태， 담화 언어의 실태， 담화 행동의 양상， 
오용 담화 실태， 담화와 문화의 상관성 연구 둥 
언어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위와 같은 기초 연구들이 이루어지면 규범 
의 모형들이 수립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용 사전의 개발이 가능 
할 것이며 이런 사전들은 규범적 가치를 부여받게 되어 규범 연구의 신뢰 
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언어 자료구축→언어 실태 연구→규범 작성 →규범 사전 개발 
이제 우리는 이것을 다시 새롭게 거시적 정책 과제와 미시적 정책 과 
제로 나누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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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시적 규범 정책 과제 
대체로 우리는 국어연구원에서 다음의 정잭 과제틀을 연구하여야 할 
것으로본다. 
4. 1. 국어 사용법의 제정 - 세계화 시대률 대비한 국어 표변 법규 
의정비 
앞으로 영어가 거세게 지배하고 소수 민족어들이 소멸하는 언어 생태 
학적 위기 시대，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영어의 언어 침략이 거세게 몰아치 
는 언어 제국주의(li맹비stic irr뼈ialism) 시대를 맞아 한국어의 운명도 그 
리 낙관적이지는 않다. 더욱이 영어 공용어회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우국 
적이되 몽상적인 일부 신판 사대주의 지식인들 영어 교육 강화와 영어 
공용어화의 방법론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대중 집단이 존재하는 
속에서 한국어의 앞날은 영어와 한국어의 잡탕말로 변한 영어 피진어의 
하나로 변할 조짐이 보이고 있기에 이런 우려는 결코 과징L이 아니다.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문화 전쟁 시대란 곧 언어 전쟁 시대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 나라에서 세계화 조기 영어 교육의 열풍이 불 
면서 국어와 영어의 소리 없는 전투가 방송에서， 거리 간판에서3)， 학교 
강단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원래 세계화는 외래 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하고 재창조하는 것으로 끝 
나논 과정이 아니라 자기 문화를 세계에 얄리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어야 
한다 그리빼 인류의 다양한 문화가 존중받고 공존하는 즉， 다원적 문 
3) 최근 이루어진 간판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간판 상호의 약 ffi%가 외래어 간판임이 드 
러났다에석주 외 aXXJ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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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인정받는 다원적 세계주의(多元的 t바界王義)가 되어야 한다. 그러 
나 오늘날 우리 주변에 유포된 세계화는 미국 문화로 대표되는 영어 문화 
의 일방적 수용에만 급급한 상황이라 우리 나라는 상업주의와 패권 의식 
이 깔린 패권적 세계주의(顧權的 世界主義)의 각축;한1 되어 가고 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진정한 세계화란 전세계 모든 나라의 다양한 언어 문 
회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방향과 우리의 문화를 다양한 전세계 언어로 소 
개하고 널리 얄리는 방향이 균형을 맞추며 활발할 때 상호적 세계화가 달 
성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영어 학습에만 치중한 요즘의 추세는 분명 잘 
못된 방향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서구 열강들은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후진국， 약소국들에 대해 문 
명화， 근대화 둥을 빙자하여 식민지로 만들어 원주민 지도충파 자제를 자 
국에 유학시켜 서구인화하여 서구의 앞잡이로 만들고 나。까 완주민 언 
어와 문화를 파괴해 옹 경험이 있어 서구인들이 화려하게 제시하는 세계 
주의의 언어 수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복고일 씨와 같은 영 
어 공용어론자들의 주장을 보면 영어의 세계 제패를 기정 사실화하고 세 
계회를 영어 배우기로 착각하고 있다. 띠라서 언어 제국주의 특히 영어 
제국주의의 파괴적 위험성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미국화의 급행열치에 
빨리 올라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언어 제국주의의 위험성에 무지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언어 제국주의의 역사와 영어 제국주의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 
미 펼립슨(R따rt Phillipson 1932), 페니쿠크(A1as때r PI없nycook lffi4l 갇은 
서구 학자들의 논져가 언어 제국주의의 역사와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일 
본의 경우는 19，})년대 초부터 영어 제국주의의 위협을 눈치채고 영어 제 
국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현재는 일본 내에서도 영어 
공용어화론에 대해 반대가 대부분인데 이들은 대체로 일본어의 국익을 
지키고 일본어의 국제회를 추구하는 소위 일본 민족주의 관점에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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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있다 
오늘날 세계는 근대 이래 냉전 사대까지 지속된 정치， 경제적 제국주의 
침략 시기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강대국들은 정치， 경제적 침략을 문 
화제국주의， 언어 제국주의 형태의 위장술을 통허여 추구하고 있다고 볼 
때 대상 국가의 정선을 송두리째 앗。}가게 되는 언어와 문화를 통한 침략 
에 대해서는 이 시대 지식인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깨어 있어 
야 할 것이다. 과거의 식민지 침략이 물질 침략 위주이었고 피식민지 주 
민의 정신을 침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면 오늘의 문화 
침략은 민족의 핵심 요소인 언어와 정신 문화부터 공략하는 것이라 민족 
파괴력이 가공할 만하므로 더욱 경계하여야 한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언어 정책은 거시적으로 국어 수호의 정 
신을 선언적으로 담은 법을 제정하여 ‘국어 사용법’(가칭)과 같은 법을 법 
제화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의 국어 관련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한글전용법 6호>(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1뼈. 10.9) 
〈문화 예술 진흥법>(제2장 국어의 발전 및 보급)(1쨌. 1. 5) 
〈문화 예술 진흥법 시행령>(제3장 국어의 발전 및 보급.4장 국어심의 
회)(1앉:xì. 3. 3) 개정) 
〈사무관리규정〉제10조 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가로로 쓴다'.(1934. 
7. z3 개정) 
<옥외광고물동관리법>Offi'2. 12. 8 개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4장 표시 방법 제13조(광고물 등의 일반 
적 표시 방법J> 
@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맞춤법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외래어 표기 
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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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개정 l잃 .2.24)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Wffi 7. æ 개정) 
〈도로 표지 규칙>(건설부령 앵7호 1ffil. 6. 10 제정) 
〈호적법>(l9.E. 12. 6 개정) 
〈호적법 시행 규칙>(19.E. 6. 5 개정) 
위와 같은 국어 사용 관련 법률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효과는 의문시 
된다. 따라서 국어 사용법 또는 국어 애호법으로 부를 수 있는 강력한 법 
안으로 통합하고 국내외적으로 선언할 펼요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다. 
CD 국어 사랑의 정신 
@ 국어 애호에 대한 국민의 의무 
@ 관공서에서 나오는 공문서 포l의 의무 사항 
@ 외래 학문 용어의 번역 의무 
@ 외국 노동자 계약서의 두 언어(한국어와 노동자 모국어) 사용 의무 
@ 문자 영상물의 국어 사용 의무화， 외래어 사용시 번역어 병기 의무화 
@ 광고물의 국어 사용 의무 사항 
@ 기업 상호명， 상품명의 국어 사용 의무 사항 
@ 언론의 국어 사용 관련 준수 사항 
이러한 법안은 전술한 프랑스의 ‘불어 사용법’(1없4)을 모방한 것으로 
중지를 모은다면 이보다 더 설천적 내용을 담은 우수한 법안이 나올 수 
있을것이다 
32 국어교육연구 제12집 
4.2 국어 롱일 규범 제정 
21 세기 규범 정책으로 두 번째이자 실질적으로 최우선 사업 과제는 
남북 통일 시대를 대비한 통일 규범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열이다 
그 동안 남북 언어의 비교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졌는데 정작 통일을 
대비한 구체적인 남북 언어 통합 방안이나 남북 언어 규범 통일 방안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문제가 언어 규범이란 
것이 협상으로 해결되느냐의 문제이다. 과거에 로마자 표기법 협십L이 파 
리에서 남북간에 진행되었지만 평행션을 긋고 끝난 경험이 있음을 생각 
할 때 언어 규범의 협십F이란 원천적으로 탁상 공론에 불과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또한 언어 현상이란 것이 대중의 선택과 동의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대중의 언어 선택은 대체로 경제적 동기가 좌우하는 것이라 흡수 통일을 
전제로 한다면 언어 규범의 협상은 무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흡 
수 통일의 비용 부담도 엄청남을 생각하면 남북 연합 체제로 지속하다가 
한 세대쯤 뒤에 상호간에 국가 경제력이 대등해진 후에 자연스런 남북 통 
합을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언어 규범 협십L이 어느 정도 예상될 수 있다. 
그 어떤 경우이든 국어연구원은 남북 통합의 정치적 실험에 따라 예상되 
는 언어 통합과 규범 통합의 문제를 다각도로 연구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남북 언어와 규범 대비 연구를 정리하고 통합 
의 이상적인 모형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어떤 정치 협상에 
도 좌우되지 않고 남북 국어학자들이 언어학적 양심으로 통합 규범을 만 
틀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남북 맞춤법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1잃3)의 정신을 바탕으 
로 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든 대전제 하에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 
발음법， 사전 배치 자모 순서 등에서 대 타협을 이루어 정치 체제 통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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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규범 통일부터 추진하도록 끊임없이 설득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남북 언어 규범 통일 사업이야말로 국어연구원의 가장 절실한 존 
재 이유가 된다. 그 동안 국어연구원은 표준국어대사전을 펀찬하면서 남 
북 언어 대비의 기초 자료롤 축적해 놓았으므로 이체는 남북 통합시 예상 
되는 다양한 상황을 대비하여 사회언어학적 관점이나 정치 및 경제언어 
학적 관점에서의 구체적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남북 정치 체제의 통합 과정에서 경제 사회의 모든 부문은 우세 문화 
로 흡수되기 마련이다. 동 • 서독의 사례에서도 드러니듯 언어 영역에서 
도 살아남는 북한어는 별로 없을 것이다. 더욱이 서울말 사용이 성공의 
한 조건이라고 할 때 북한 동포들도 서울말을 배우고자 할 것이므로 그들 
에게 북한어 ̂}-용이 불이익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런 점에서는 남북 통 
합을 위해서도 방송， 신문， 교육 제도를 통한 표준어 교육을 더욱 강화하 
여야한다. 
또한 남북 어문 규범 계몽 교육에 상호 협조하여야 하는데 ‘남북 대역 
어’ 사전도 준비하고 교과서 편찬시는 남한식 국어 교과서 옆에 북한식 
전문 용어나 북한 방언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 대역어 사 
전이나 교과서 편찬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교과별 전문 용어 대역 자료집 
이 필요하다. 이러한 펼요는 귀순 지식인이 한자어조차 남한 한자어를 못 
알아차리겠다고 지적한 데서 드러난대정종남 1뺑， 때X)).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북한 사전에 실려 있다고 해도 생활어가 아니라 사전에 둥재된 지식 
어에 불과하므로 북한 사전에 나오느냐 여부는 무의미하다. 가령 ‘홍보’라 
는 단어는 북한 사전에 나오지만 북한의 생활어가 아니므로 북한 주민에 
게는 남한의 ‘홍보’를 알아차렬 수 없다. 이 점에서는 귀순지들의 언어 부 
적응 갈등 사례에 대한 인터뷰를 통한 조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34 국어교육연구 제12집 
4.3. 표기 규범의 지속적 정비 
전술한 대로 표기 4법은 완벽히 만들고 미비점은 보완하여야 한다. 한 
글 맞춤법의 경우 현행 규정은 1ffi7년 2월 12월까지 국어연구원의 어문 
규범 연구소위원회에서 %회에 걸쳐 심도 있는 분석을 한 바 있었는데 그 
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규범의 내용이나 용어 사용， 문구， 용례 제시 등에 
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국어심의회에까지 개정안이 상정된 바 
있으나 출판협회 등의 반발과 선거를 앞둔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보류된 
바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5항의 미시 파제(微視 課題)에서 자세히 
다룬다. 
4.4. 국어 교육 및 효댁어 교육용 문법 규범의 표준화 
현행 학교 문법은 1!E3년의 ‘학교문법통일안’의 출발을 시작으로 1æ5 
년의 국정 단일 문법 교과서 시대를 거쳐 오늘날 7차 교육과정의 문법 교 
과서 개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인 화자에 내재하여 있는 국 
어 내재 문법의 국어 구조 지식을 불완전하게나마 기술한 것에 불과하고 
문볍 교육이 국어 사용 능력 향상에 별로 기여한 바 없다는 비판과 언어 
및 문법 교육 방법의 변화로 서구에서도 문법 교육은 위기이자 변혁을 요 
구받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라도 국어 문법의 구조 기술에 대한 연구는 지 
속될 것이므로 학문 문법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제된 학교 문법 즉 교육용 
표준 문법을 상세히 확렵하여야 문법 교육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실용 
적인 문장 규범으로서의 문법 규범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나깅}가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의 내용을 보면 한국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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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나 한국어교육용 문법서라고 나온 것틀이 문볍 번역 용어틀도 교재마 
다 제각각이래졸고 때m 참고)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혼란올 주고 있어 
한국어 교육용 문법 내용의 표준화와 통일도 한국어세계화 사업에 발맞 
추어 국어연구원에서 주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표준 문법의 심화 발전을 위히여서는 말뭉치 기반 문법 
연구(corpus-based 밍amrr빼때 study)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말뭉치 기반 
문법은 양질의 말뭉치 자료를 구축하고 그에 기반한 국어 자료의 실상올 
파악하여 그에 기반한 국어 문법 기술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이의 
모형으로는 롱맨출판사에서 나온 ‘Lo때nan Grarnmar of S(Xlken 뻐d 
Wri뼈1 당19li양1’를 들 수 있다. 이 문법서는 롱맨에서 구축한 말뭉치를 기 
반으로 영어의 사용 빈도 실태를 각종 도표로 제시하고 그에 기반한 문법 
기술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구축한 말뭉치는 네 유형의 자료를 구축하고 
있어야 앞으로 국어연구원도 이와 같은 방법론에 입각한 양질(良質)의 말 
뭉치를 구축하여 말뭉치 기반 문법 연구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히여야 하 
며 그에 바탕한 문법 기술을 하여야 할 것이다. 
4.5. 규범 교육부문 
어문 정책을 문화부에서 관장하다 보니 교육부의 언어 규범 교육 영역 
4) 이들의 말뭉치 자료의 유형은 다옴과 같다， 
회회어(conv) 이야기어(ficl 
[양 식] 입말 글말 
[목 적] 개인 대화 













정보、 논술， 셜명체 
전문가 
전세계적 
따라서 양질의 균질 말뭉치가 되려면 위 자료률 고르게 구축히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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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괴리가 생기기 쉬우므로 상호 유기적 협조가 아쉽다. 단적으로 국어 
정책과와 국어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교육과정상 국민 공교육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반영하고 관련 정부 부처끼리도 협조하는 유기적 장치가 필 
요하다.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는 규범에 밝은 교열 전문가가 교열하도록 교과 
서 교열 과정의 의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어 연구원에 
서 언론이나 출판 기구와 협의히여 교열 전문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펼 
요가 있다. 또한 규범의 대민 계몽을 위해서도 교사 교육과 공무원 교육 
에서 어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6. 시전 개정 사업 지속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시 존재하였던 사전 펀찬실은 1體년 말로 해체하 
였지만 사전 보완 사엽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아울러 그 
동안 축적된 사전 편찬 사업의 경험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문법 규범의 
통일 사업을 바탕으로 21 세기 국어 문화가 최고의 사전 펀찬 기술 위에 
이룩되도록 국어연구원이 선도적 핵심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세종 
의 한글 창제 정신을 계승하고 21 세기 문화 전쟁 시대에 국어 문회를 선 
도하는 기본이 될 것이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국어 사전 하나 없는 우리의 현실 
에서 더욱 정제된 한국어 사전이 학습자 요구별로 다OJ:하게 나오는 토대 
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권위 있는 국어 사전이 필요한 바 사전 보완 작 
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더욱이 국어 사전이 규범 효과를 발하고 있 
는 미국식 자율 언어 정책 방식은 장기적으로 우리도 표준국어사전의 규 
범화를 통하여 실행할 바이므로 사전 편찬 및 그 연구는 국어 규범의 표 
준화를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보여 줄 부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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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전 개정 작업은 비용 절약올 위해 온라인상에서 전국민을 
상대로 국어 사전 교정 제안을 받도록 하고 표제어와 내용 정보 수정 제 
안들에 대한 심의를 정례화하여야 한다. 
또한 사전의 뜻풀이가 정확하여 규범 기술에 어려옵이 없어야 한다. 그 
런데 우리의 사전들을 보면 단어 뜻풀이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이런 모호함을 해결하고 정확한 뜻풀이를 제시하는 일도 국어 규 
범화 작업에서 선행해야 한다. 가령 ‘이전， 이후’의 뜻과 그 쓰임새를 보자. 
‘이상과 ‘이하’는 수학에서 해당 숫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기로 했 
으므로 일상 생활에서도 그에 따라 쓰고 있다. 그런데 ‘이전， 이후’는 그렇 
지 못하다. 가령 ‘조선 시대 이전 조선 시대 이후’라고 할 때에 조선 시대 
를 포햄}는 개념인지 아닌지가 언중의 의견이 다르다. 즉 ‘조선 시대 이 
전’은 조선 시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포함하지 
않는 개념으로 쓰는 사람도 있어 혼란스렵다. ‘조선 시대 이후’라고 할 때 
도 조선을 포햄}는 여부가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고 심지어 국어학자틀 
도 의견이 다르다 만일 어떤 두 사람이 ‘a)일 이전까지 잔금을 치른다’라 
는 약속을 계약서에 명기했을 때 한 사람은 19일까지로 알고 한 사람은 
때일까지로 알아 해석이 다르다면 분쟁도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단 
어 의미의 정확한 표준화도 중요하다. 
빈도를 조사하여 보면 ‘X 이전’이라 하면 X를 포함하지 않고 ‘X 이후’ 
라 하면 X를 포함하는 것으로 협}는 경우가 많아 ‘이전’과 ‘이후’라는 반 
대어가 그 의미 영역 해석은 ‘이상 이하처럼 일관된 규칙성을 보이지 않 
는다. 
흔히 표환} 사정은 서올말과 방언형과의 대비 조사만 충실히 하면 되 
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는 대다수의 단어 뜻풀이가 애매모호하 
거나 현실과 달리 쓰이는 것이 많아 단어들의 표준 의미를 확립하고 어휘 
교육에 반영하는 것이 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매무새-매 
38 국어교육연구 제12집 
무시， 실랑이-승강이， 애끊다 애끓다 애타다， 흩몸 홀봄， 잇따르다-잇달 
다， 물매 뭇매→몰매， 불호령 볼호평↑ 언체 언절， 신문(訊問) 심문(審問)， 
주비(薰備) 준비(準備l...’ 등을 보면 이들 각 단어가 무엇인가 다른 뭇이 
있거나 용법이 있는 것인 양 구별해 놓았고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기도 
하고 법조계， 정치계 등의 특정 집단에서는 변별해 쓰기도 하지만 언중들 
의 사용과 이해 정도의 실상을 보면 변별되지 않고 쓰이며 언중틀이 이해 
하여 준수하기는 어려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동의어 처리로 뜻풀이를 하 
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다음 예가 그러한 예이다. 
CD 매무새· 옷을 입은 뱀사 옷매무새가 곱다가 단정하다. 
매무시: 옷을 입을 때 매고 여미는 뒷단속 옷매무시를 가다듬다 
뱀시: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양새가 나다. 
@ 애끊다: 몹시 슬퍼서 창자가 끊어질 듯하다 
애끓다: 몹시 답답하거나 안타까워 속이 끓는 듯하다 二 애타다 
그 밖에 사전 뜻풀이에 쓰이는 용어나 설명 방식도 불균형한 것이 많 
아 표준어 연구는 사전학 어휘 교육과 관련지어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야 
한다. 
4.7. 오|래 전문용어 번역 의무화 
오늘날 우리 학문의 글쓰기가 외래어 범람 서구식 글쓰기 방식으로 인 
해 학문적 독립이 어려운데 앞으로 국어연구원은 시중에 유입되는 각종 
학문 용어는 즉각 번역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외래어를 남용하고 외래 
어 번역에 게을러 학문의 주체적 발전을 막고 대외 종속을 심화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학문 풍토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당 전공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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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들의 학문 행위와 글쓰기 행위에 대한 통렬한 반성옳 전재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으로 학문 전문용어의 즉시 번역제를 의무 
화하고 이를 위해 언어 규범의 정비도 전술한 프랑스어 총괄위원회의 역 
할과 같은 것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학문 용어뿐만 아니라 일반 외래어들도 ‘워크아웃+기업 구조 개선， 글 
로벌리좀→세계주의(지구주의)， 뉴미디어→신매체， 더벙→재녹음{재녹화)， 
텀핑→헐값(막팔게， 비주얼마케팅→진열 판매， 러닝메이트→동반 후보 
로열 박스→귀빈석， 레임덕 현상→권력 누수 현상， 머니론더링→톤세탁， 
바코드→막대표(줄표)’ 등처럼 즉각 번역 차용어를 보급하고 습관화하면 
된다. 이들 번역어가 처음에는 다소 어색할지라도 번역어로 만들어 씀으 
로써 원어와 국어의 대조 학습을 하는 것이 개인의 어휘력(語尊力) 확장 
은 물론 국어의 조어력(造語力) 확장에도 유익하다. 
이러한 외래 용어의 번역을 활성화하려면 현재 과학용어를 중심으로 
전문용어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과학기술원 산하 ‘전문용어 언어공학 
연구센터’의 역할은 전문용어의 번역 연구에도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점 
진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규범 영역에서 살펴볼 거시 과제를 살펴보았는데 이 
제 위 영역별로 앞으로의 미시적 과제를 간단히 살펴본다. 
5. 미시적 규범 정책 과제 
주요 어문 규범을 중심으로 문제점파 개선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 5) 
5) 이 부분은 졸저(I뺑)의 논의률 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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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발음 규범 
현대 한국어 발음 규범을 위해서는 표준어 규정 제2부 표준 발음법이 
있어 규범 교육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규정에는 다음 문제 
가있다. 
규정의 보완 
(1) 5항의 다만 2에서 “‘예 례’ 이외의 쉬 는 [ 써로도 발음한다”라고 했 
는데 ‘례’도 ‘사례[사례/사레] 관례[괄례/팔레]’의 경우처럼 [뀌]로 발음하 
는 경우가 흔하게 있으므로 이 규정은 ‘례’를 빼고 “‘예’ 이외의 ~l는으 
로했어야한다. 
(2) 5항 다만 4의 ‘강의의’의 발음을 [강의의/강이에]만 제시했는데 본 
문에 [강이의/강의에]도 더 추가했어야 한다. 
(3) 22항에는 ‘ 어’를 [-어/ 여}의 두 가지로 발음하는 경우에 ‘되어[되어 
/되여J， 피어[피어/피여]’의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같은 구조의 ‘기어， 개어， 
데어， 띄어， 퇴어， 씌어’도 [-여]로 발음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한 
다는 명시적 언급이 없다. 따라서 규정을 만들 때 용례항을 틀 때는 다른 
용례는 배제하는 절대 용례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기술E얘 불팔요한 논 
란을 막아야 한다 이 규정의 경우 자연스러운 l 모음동화를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일 유형어는 모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소리의 길이 문제 
소리의 길이는 표준 발음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유 
어에서나 한자어에서 장단 현십에 소멸되고 있어 그야말로 사문화한 규 
정이 되고 있다. 표준 발음법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되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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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상으로는 이러이러하게 발음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지켜지지도 않고 있고 장단 현상의 음운론적 규칙성이 없이 단어 
형태마다 불규칙한 상황이라 개인의 경험칙에 의거한 실정이다. 학교 교 
사들부터 ‘소멸되어 가는 장단 현상을 가르철 필요가 있느냐?’， ‘국민의 언 
어 실생활에 맞지 않은 표준 발음법은- 누구를 위한 발음법인가?’라며 반 
문한다， 그렇다고 완전히 폐지하기도 어려운 규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범 교육의 역할은 자명하다. 잘 지켜지지 않지만 발 
음 순화 차원에서 발음 교육을 일정하게 환기시켜 주는 역할을 학교의 발 
음 교육은 하여야 하며 국어연구원은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실로 언어의 처방주의(prescripti띠sm) 태도와 기술주의(de았"iptivism) 태도 
속에서 보수(규범언어)와 진보(현실언어)의 양 축을 조화시키는 노력을 
우리 모두 게을리 말아야 한다. 
5.2 효밀 맞홈법 
(1) 어종에 따른 까다로웅의 예 
몇 가지 맞춤법이 어종을 기준으로 만틀어져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듣 
는다. 가령 ‘ 난란(爛)’의 표기가‘어린이난， 어머니난; 가십난， 스포츠난’ 
처럼 고유어종이면 ‘-난’이고 ‘비고란 문예란’처럼 한자어이면 ‘-란’으로 
하였는데 까다롭다. 
‘이탈리아 인， 프랑스 어’처럼 외래어가 붙은 경우 띄게 한 것도 표기의 
시각적 일관성을 생각한다면 까다롭다. 
‘전셋집-전세방-셋방의 경우는 잃년 규정에서 ‘전셋집’은 한자어+고유 
어의 구조라 〈이 붙고 ‘전세방은 한자어에 붙이지 않는 대원칙에 따라 
붙이지 않으며 ‘셋방은 그것의 예외인 여섯 한자어 목록이라 人이 붙는 
데 고유어， 한지어라는 어종에 따라 규정을 만들다 보니 이런 까다로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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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다. 
(2) 근 탈락 용언의 준말 
한글 맞춤법 18항에서 준 대로 적는다고 하여 마치 원말은 안 되는 것 
처럼 하였다. 그래서 ‘멸지 않아〉 머지않아로 한다고 해설란에 나오고 
‘말다’도 다음 예를 들고 있다. 그런데 ‘멀지 않아논 표준판 사전에서도 
시간 개념어로는 인정하지 않아 수긍할 수 있으나 다음 예는 원말까지 부 
정할필요는 없다. 
@가지 말아〉가지 마 @가지 말아라〉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는 입말이나 글말에서도 잘 쓰이기에 무조건 ‘가지 마라’ 
로만 쓰라고 함은 재고해야 한다. 둘 다 본말 준말로 쓰일 수 있기 때문 
이다" CD은 해체，(2)는 해라체이며 여기에 하라체인 ‘@가지 말라’도 추가 
할수있다 
(3) ‘부수다’는 ‘ 어지다’와 결합하면 ‘부수어지다 > 부쇠지다’로 해야 하 
는데 실제 사전들에는 ‘부서지다’로 실려 있다 발음 펀리 때문으로 보이 
지만 ‘부줘 > 부서’만 T 탈락을 반영해야 할 적극적 이유는 보이지 않는 
다. ‘쉬’ 발음이 한국인이 발음하기에 아직 불가능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 
이다 
(4) 사잇소리 
사이人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환경의 표기 혼란이 있다. 가령， ‘머리 
말， 인사말; 존뱃말， 혼잣말’은 읍운 환경이 같아도 발음차 때문에 표기를 
구별하는데 ‘머리말， 인사말도 상당수 사람이 [머림말， 인샅말]로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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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때문에 人을 적으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한 사이人을 허용하다 보면 ‘수돗물， 전깃불， 출셋길， 나릿파， 절뱃값， 
최솟값， 등교길， 휴갓길， 지춧벚 ... ’처럼 /、을 적을 일이 너무 많아 ‘핏’파 같 
은 이상한 표기도 나타난다. 이들은 동음어도 없고 혼란 우려도 없으므로 
人이 없어도 단어 인지에 어려움이 전혀 없다. 
(5) 용언 활용의 준말 
준말 용언은 활용시 모음 어미가 오는 경우[아래 (모)의 경우]를 불허 
하도록 되었다. 가령 ‘머무르다=머물다’에서 ‘머무르다’는 르 불규칙 활용 
어이고 ‘머물다’는 근탈락 용언이되 ‘머물다’의 활용은 모옴 어미의 경우 
를 불허한다. ‘가지다-갖다’도 마찬가지다. 
-다 (자) 가지다 갖다 머무르다 머물다 
←고 ( ’ ) 가지고 갖고 머무르고 머물고 
-으면(모) 가지면 갖으면* 머무르면 머물변* 
-으니(" ) 7찌니 갖으니* 머무르니 머무니* 
-어 ( 1/) 가지어=가져 갖어* 머물러 머물어* 
←은 ( 1/) 가진 갖운k 머무른 머문* 
-을 (1/ ) 가질 갖을k 머무를 머‘물k 
~는 (자) 가지는 갖는 머무르는 머무는 
-음 (모) 가짐 갖융k 머무름 머옮* 
그러나 ‘갖다， 머물다’륜 위 * 표의 경우처럼 모음 어미가 온 청우(소위 
매개모음 ‘으’가 오는 경우도 포함)를 불허함은 너무 까다홉다. 가령， ‘잦 
다’는 모든 활용형이 되는데 비슷한 음훈 환경인 ‘갖다’는 준말이라서 일 
부 활용형을 불허한다는 것이 합리적인지논 의심스렵다. 특히 ‘갖 머물-’ 
뒤에 오는 관형형 어미 중에 자음 시작 어미인 ‘-는’이 오면 허용하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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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시작 어미인 ‘ 은， 을’이 오면 불허함은 같은 관형형인데 음운 요인으 
로 제한히여 번거롭다. 따라서 모음 어미 앞 활용 제약을 제거하고 쌍형 
을 허용하는 쪽으로 개선뺨1 좋을 것이다. 
(6) 용어 사용의 문제 
한글 맞춤법 제32항에서 “단어의 끝 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 
은 그 앞의 음절에 준대로 적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단어의”는 제시한 
용례 중에 명사만을 가리키기에 적합할 뿐이라서 “단어나 어간의”로 고쳐 
‘가지고， 가지지’처럼 용언의 경우도 포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즉， “단어 
의 끝 모음이라고만 하면 규정에서 제시한 ‘가지고， 가지지’와 같은 용 
언 어간의 경우 단어의 끝모음은 ‘←고 ~지’의 ‘ J_’나 ‘ 1 ’가 되며 이틀은 결 
코 줄어드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가지고 가지지’에서 줄어드는 현상 
은 단어의 끝이 아니라 어간의 끝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7) 띄어쓰기 
배우고 익히기 쉽다는 한글 맞춤법에서 띄어쓰기야말로 한글 운용을 
어렵게 만드는 부담스런 존재가 아닐 수 없다. 구와 복합어의 구별이 난 
망한 언어학적 현실에서 복합어의 띄어쓰기 기준이 불확설한 것이 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이기에 국어의 띄어쓰기 규정이 완벽할 
수 없는 것이 현설이다. 까다로운 예로 교육부에서 고시한 ‘한글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를 보면 표제어 명사 ‘띄어쓰기’는 붙여 썼는데 동사 ‘띄 
어 쓰다’는 띄어 써서 대중들은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띄어쓰기’를 복합 
명사로 보아 붙여 썼다면 ‘띄어 쓰다’도 복합동사로 처리하여 붙여씀이 
좋을 듯 싶기 때문이다. ‘붙여쓰기 붙여 쓰다’도 마찬가지이다. 
제43항에서도 순서나 숫자를 쓴 경우는 붙여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순 
서나 숫자플 쓴 경우만 붙여 쓸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한 예외 조항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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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어쓰기의 혼란을 초래한다. 
그러면 띄어쓰기는 필요한가? 우리는 과거에도 붙여쓰기 문화 속에서 
살아왔고 중， 일 문화권은 여전히 붙여쓰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으며 특 
히 일본은 고도의 독서， 출판 문화를 누리고 있거니와 우리의 띄어쓰기의 
혼란은 오히려 띄어쓰기 절대론에 따르다 보니 띄어쓰기 규정이 분석주 
의에 흘러 각종 세부 규정과 예외를 낳아 어려옵을 주고 있으므로 가굽적 
편리한 띄어쓰기를 위해서는 붙여쓰기를 많이 허용하는 쪽으로 발전해야 
한다. 전문용어의 경우 무조건 붙여 씀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도 그렇게 
함이 좋을 것이다.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이 이 방식을 택하였는데 
아무불편이 없다. 
그 밖에 현행 교과서인 〈고교 국어(상，하)>권에서 ‘기고 만장， 패가 망 
신， 관혼 상제’처럼 사자 성어의 띄어쓰기는 일관성도 없다. 
(8) 어미 표기 
규정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다음의 현행 어미 표기도 일관성이 없다 



















즉， 어미에 ‘-은/는’이 붙어 어미화한 융합형이 때에 따라 연철형， 분철 
형으로 일관성 없이 쓰인다. ‘-건대관데’도 구별이 어렵고 ‘-근게’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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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형 ‘가께， 오께’ 가 잘 쓰이는 것을 본다면 ‘←근께’로 했던 과거의 선택 
이 합리적이었다. 
(9) 파생부사 ‘→이/히’ 규정 
‘→이/히’ 규정은 “분명히 ‘이’로만 나면 ‘ 이’로 적고， ‘히’로만 나면 ‘←히’ 
로 적으며 ‘이’나 ‘히’로 나면 ‘-히’로 적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발음이 분 
명히 ‘→이’로 나는 것， ‘←히’로 나는 것， ‘ 이/히’로 햇갈리는 것의 세 경우를 
‘분명히’ 구별하는 기준은 개인이나 지역 방언에 따라 차이가 있어 새 규 
정도 매우 애매한 규정이다. 가령 어간이 똑같이 기음으~ 끝난 다음 단 
어들조차 ‘←이， 히’의 양상은 개인과 지역에 따라 다르거니와 표준판이나 
금성판 사전에서는 다음 @의 경우 ‘ 이’로 적혀 있고 @는 ‘ 히’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사람에 따라 ‘-이/히’로 혼동되고 있어 새 규정에 따르면 




57항의 나으)리만큼’과 관련한 설명에서 이것의 준꼴로 니으)근만큼’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 이니만큼’과 준꼼인 ‘-인만큼’이 이유를 나 
타내는 어미로 같은 것이듯 나으)리만큼’도 ‘싫증이 {나리만큼=날만큼} 잔 
소리를 들었다’의 예처럼 준꼴 ‘ 큰만큼’도 잘 쓰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 
의 ‘-2만큼’은 ‘먹을 만름만 먹어라’에서 쓰인 정도의 의존명사 ‘ (으)근 
만큼’과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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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문장부호 
다른 어느 규정 부문보다도 전면적 개정올 요구하는 부분이다. 문장부 
호 규정은 부록에서 독립하고 상세화하여 장차 독립 편람(manu머)올 제공 
동애야한다. 
(1) 현행 교과서들을 보면 직접 인용문이 다른 문장에 내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인용문 마지막에 마침표를 하고 있는데 시각적으로 어색하므 
로 그런 경우는 생략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펼요하다 
그는 “나는 너플 믿는다라고 말을 했다. • 그는 “나는 너를 믿는다n라 
고말했다 
(2) 어떤 문장 뒤에 소괄호로 보충 설명을 할 때 마침표를 찍는지의 여 
부도 규정이 필요하다. 소괄호 문징F이 바로 앞 문장과 긴밀하면 두 문장 
의 마침표를 묶어 괄호 밖에 하나만 하고 덜 긴밀하면 따로따로 마침표를 
하는 방법도 가능한데 긴밀성의 구별이 주관적이고 모호하므로 두 문장 
의 마침표를 묶어 팔호 밖에 하나만 하는 것으로 통일함이 좋다. 
우리 사회의 무질서는 심각한 수준이다{그 구체적 실상은 뒤 3장에서 다 
루겠다). 
(3) 쉽표 없이도 열거 사항임을 쉽게 알 수 있거나， 또는 상위 문장 구 
조에서의 쉽표의 시용과 중복올 피하기 위해 하위 문장 구조에서의 쉽표 
를 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쉽표를 붙이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필요하 
다. 이는 쉽표의 남용과 시각적으로 쉽표가 많아 지저분하고 복잡해 보이 
는 번잡스러움을 막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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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영수 철수가 같이 있어요 (단순 열거가 드러날 때) 
@ 규정을 보완 수정 제출할 것 (단순 열거가 드러날 때) 
@ 미국， 한국 일본과 대북 공조 약속 (신문 표제어에서 쓰이는 예로 상 
위 구조의 주어 ‘미국을 표시하기 위해 하위 구조의 ‘한국， 일본’ 사이 
에 쉽표사용하지 않음) 
(4) 다음 예처럼 ‘ ’ 사항에 대해 ( ) 정보가 덧붙을 때 ( )를 ‘ 
안에 하거나 밖에 하거나 훈용하므로 통일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는 외 
연 방식이 정보 경계가 분명하고 간결하다고 본다， 
외연 방식: ‘김길통’(金吉東) ‘김길동'(]920-1뺑) 
내포 방식“김길동(金吉東)’. ‘김길동(1920-1뺑)’ 
(5) 단행본， 논문집과 같은 책과 작품명， 논문명의 이름을 구별 표시할 
때는< >와와‘ ’,<{ ::Þ와『 』와“ ”은상호통용할수있도록 
함이좋다. 
시집 《진탈래꽃》에 나오는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을 읽었다. 
=시집 「진달래꽃」에 나오는 r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을 읽었다 
=시집 “진달래꽃”에 나오는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을 읽었다 
(6) 부호명 중에 ‘붙임표’H라는 용어는 음악의 붙임줄(n)과 혼동 우려 
가 있고 부호로 긴줄 모양의 횡선， 곧 줄표(→)리란 것을 두고 있는 만큼 
기억의 펀리를 위해 ‘줄표’는 ‘긴줄표’ 또는 ‘줄표’로， ‘붙임표’는 ‘짧은줄표’ 
로 대비시켜 부르는 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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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표훈어 규정 
(1) 표준어 규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맞춤법 규정과 차어점이 없는 
경우이다. 즉， 두 규정의 어느 곳에 두어야 i>}는지가 애매한 규정이 뒤섞 
여 있어 규정의 변별성이 떨어진다. 
(2)1쨌년 규정에서는 단수 복수 표준어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이 특정 
이다. 단수 표준어는 @비슷한 발음이나 형태에서 택한 것(17향 귀고리-
귀엣고리*， 봉숭。}봉숭회，써것(zj향 고구마-참감자k 셋별-새벽별*)의 두 경우가 있다. 복수 표준어 
는 @비슷한 발음의 두 형태가 같은 의미로 널리 쓰이는 것(18향 네-예， 
소고기一쇠고기) 유사하되 어감의 ~t이가 있는 것09향 거솜츠레~게슴츠 
레， 고까-꼬깨，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는 것 
(33향 가뭄-가물， 개수통-설거지통)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같은 단수 표준어라 해도 17항과 zj항의 소속 치이가 불분명한 
예들이 있다'. 17항은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에 속하고 25항 
은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에 속한다는 치이가 있어 
겉으로는 구별되는 듯이 보이지만 엉항에는 제2장의 17항에 속활 발음 변 
화에 따른 예들로 볼 것들이 일부 들어 있디f광주려-광우리， 겸사겸사-겸 
지겸지， 부지갱이-부지팽이， 언듯→펀뜻). 
복수 표준어에서도 제2장 발음 변화의 예인 18항과 제3장 어휘 선택 변 
화의 예인 33항의 소속 차이가 불분명한 예가 있다:33항의 ‘가붐-가물， 가 
없다-가엽다， 녕쿨-덩굴， 틀락거리다-들랑거리다， ←뜨리다--트리다， 서럽 
디』젊다，세요- 셔요’ 등은 발음 변화의 예로 볼 수 있어 18항에 넣어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2장과 3장의 차이가 불분명하게 처리되는 데 기인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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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rJ항 33항)을 어휘론적 차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으면 고어， 방언， 한자 
어라는 어휘론적 차원의 예들로만 철저히 제한했어야 하는데 3장의 용례 
들 중에는 발음 변화에 따른 예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혼란을 준다. 
따라서 정1， 33항의 용례들 중에서 ‘광주리 광우리*; 가뭄 가물’처럼 유 
사 형태이면서 발음 변화 차이로 인한 형태들은 17항， 18항으로 소속시키 
고 25， 33항에는 ‘고치다←낫우다* 손목시계 팔목시계*; 가는 허리 잔 허 
리， 옥수수-강냉이’처럼 싱L이 어형들의 예를 중심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 
다 
(3) 복수 표준어 개념의 혼란 19))년에 사정한 〈표준어 모음>에는 중 
대한 문제가 있다. 우선 일러두기에 ‘발짓-발질’을 설명한 것을 보면 두 
단어가 유사하지만 뜻이 다르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런데 관련 규정 
에는 복수 표준어 규정인 33항 어휘로 본다고 하였다 
33항은 복수 표준어 규정으로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 
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밝히고 있어 분명히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 ’이라는 표현은 완전동의 
어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런 것만을 복수 표준어로 하였 
음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갑자기 뒤늦게 19))년에 공표 
한 〈표준어 모음〉 규정에 와서는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뜻’인 ‘발짓-발 
질’을 33항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복수 표준어의 개념에 혼란을 야기하 
고있다. 
더욱이 〈표준어 모음의 심의 경위와 해설> 주 2번에 보면 ‘복수 표준 
어와 단수 표준어라는 용어는 편의상 붙인 용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복수 표준어라고 해# 그 의미가 완전히 동일한 단어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단수 표준어라고 하여 해당 의미를 가지는 말로서 그 단어만 
을 인정한디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33항에서 밝힌 규정의 설명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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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뒤집고 햇갈리게 하고 있다 
어휘를 사정하는 표준어 규정부터 ‘편의상 붙인 용어’ 운운하면서 용어 
사용을 편의상 해서 될 일인지 의심스렵다. 드디어 주 2번의 끝 부분에 
가서는 ‘복수 표준어와 단수 표준어가 엄격히 구별되는 용어가 아닌 것이 
다’라고 복수 표준어와 단수 표준어라는 용어가 같은 돗으로도 쓸 수 있 
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아 기이한 선언으로 치달았다. 
복수 표준어와 단수 표준어라는 두 용어가 엄격히 구별되지도 않는다 
면 비슷한 말 내지는 동의어일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계속 혼란스렵다. 
도무지 이런 혼란을 일으킬 바에야 표준어 사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 
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규정 해설서가 이처럼 햇갈린다면 교사가 이것 
을 가르치고 학생이나 일반 대중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 
다. 
이처럼 ‘표준어 규정'(l~혔)과 다른 복수 표준어 개념을 적용한 ‘표준어 
모음’(l~)에서는 완전동의어가 아닌 예들 즉 유^}어들을 마구 복수 표준 
어로 제시하고 있으니 ‘활씬-활짝， 가려잡다 골라잡다， 소용없다쓸데없 
다， 안개비-가랑비， 기장-길이， 늦장-늑장， 단걸옴에-단숨에’ 퉁처럼 문맥 
분포에 따라 다소 의미가 다른 경우틀까지 복수 표준어로 보고 있으며 특 
히 ‘도토리나무-떡갈나무 두견새-소쩍새 주꾸미-꼴뚜기’처럼 생물학적 
으로 별개인 사물까지 복수 표준어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표준어 규정(1쨌)의 복수 표준어 개념과 같은 유형도 포함 
하고 있으니 ‘검정콩 검은콩， 소낙비-소나기， 각시-새색시， 랫속말-귀엣 
말， 멧돼지-산돼지， 크낙새-골락새， 호랑나비-범나비， 시골말-사투리， 제 
비꽃-오랑캐꽃， 껍벅거리다-끔벅거리다， 평화스렵다-명화롭다’ 둥이 그것 
이다. 
우리는 애초 aJ항 규정에서 밝힌 대로 복수 표준어는 개념적 의미가 
완전동의어 관계인 것에 대해서만 정한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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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과 같은 표준어 규정에서는 문체적 의미 속성적 의미， 내포적 의미 등 
은 무시하고 개념적(사전적， 기본적) 의미 차원 정도에서만 대비하는 것 
이 타당하므로 완전동의어 개념을 설정할 수 있다. 실제로 m항에 나오는 
예들은 대개 언중들이 완전동의어라고 보는 것들이다. 따라서 〈표준어 
모음〉에서 이렇게 1뺑년 〈표준어 규정〉의 복수 표준어 개념을 뒤집은 
태도는폐기해야한다. 
(4) 표준어 사례 공시(公示)의 신중성 추구 - 적용의 주관성 배제 
표준어 규정에서는 ‘소 , 쇠 ’를 둘 다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국어연구 
원에서 발행하는 ‘새국어소식’(1땐.8월호 통권 13호)에서는 이것이 모두 
다 그런 것이 아니라며 ‘쇠J로만 할 것과 ‘소-’로만 할 것이 있다고 다음 
예외 용례들을 제시하였다 
쇠 : 쇠똥구리(=쇠똥별레l， 쇠똥궁뱅이， 쇠발개발(소의 발， 개의 발이란 
뜻으로 아주 더러운 발을 비유한 말l， 쇠뼈다귀， 쇠뿔하늘가재， 쇠서 
저냐(소 혀로 만든 저냐)， 쇠족지짐이， 쇠파리". 
소 : 소갈이， 소겨리， 소놀음굿， 소놀이굿， 소도둑(놈l， 소띠， 소몰이(꾼l， 
소바리(꾼l ， 소싸움놀이， 소씨， 소우변( 牛邊)
그러나 ‘소고기， 소꼬리， 소똥， 소머리， 소뼈， 소털’ 동은 ‘쇠-’를 허용하 
면서 위 예처럼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소문제가 있다 그 근 
거가 아마도 특정음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 때문일 것인데 굳 
어진 정도의 판단은 판단자들의 주관이 작용하기 쉬웠을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예외 처리가 불필요하다고 본다. ‘쇠똥’을 ‘소똥’도 허용한다면 
‘쇠똥구리’도 비록 그것이 상당히 생물학적 명칭으로 곧어진 듯하여도 ‘소 
똥구리’도 허용하고 쓸 사람은 쓰고 안 쓸 사람은 안 쓰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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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뼈’도 ‘쇠뼈’는 허용하면서 ‘쇠뼈다귀’는 ‘소뼈다귀’를 인정하지 않은 것 
도문제다. 
(5) 표준어 규정에 나오는 비표준어 문제: 표준어 규정에 비속어가 들 
어가 있어 모순된다. 다음은 그런 비속어 예이다 이들은 규정에서 제거 
해야한다. 
시러베아들， 튀기， 상판대기， 끼-뭉개다， 짓고뺑， 서방절-화냥질， 오사리잡 
놈， 오색잡놈， 털어먹다， 발모가지， 발목쟁이 죽살이， 한통치다， 늙다리， 
개다리소반， 뒤통수치다， 빙충이， 까까중/증대가리， 볼따구니/볼퉁이/볼때 
기 
(6) 방언형을 표준어로 승격하는 데 인색하지 말얘￥ 한다. 방언형 중 
에서 국어 어휘부를 풍성히 하는 것뜰은 많이 발꿀하고 널리 알렬 필요가 
있다. 가령 시어로 널리 쓰이는 ‘영을다’ 같은 경우는 ‘여물다’가 맞다고 
하지만 ‘곡식이 영글어가는 7}-을 ... ’ 할 때 ‘여물다’보다도 시적 정취가 있 
어 ‘여물다’의 비표준형이라고 폐기시킬 것이 아니라 ‘여물다-영글다’륜 
복수 표준어로 승격할 만하다. 
(7) ‘서렵다， 젊다’를 복수 표준어에 넣었으나 ‘젊다’는 그 활용형이 거의 
안 쓰이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20항의 ‘애달프다{애닮디*’와 같은 처리를 
했으면 좋았을것이다， 
‘옥수수， 강냉이’도 l3항의 방언 복수 표준어에 넣어 처리하는 것이 나 
을것이다. 
‘멀찌감치 멸찌가니-멸찍이’로 했으면 ‘일찌감치-일찌거나’에도 ‘일찍 
이’를 추가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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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올리다←추어주다’는 인정했는데 가장 흔하게 쓰이는 ‘추켜올리다’ 
는 비표준어로 하여 현실과 멸다 또한 ‘치켜올리다， 치켜세우다’도 같이 
다루었어야한다. 
(8) ‘수 ’의 옛말이 'ð 종성체언으로 ‘숭-’가 변한 ‘숫-’이었고 아직도 발 
음에는 ‘숫 ’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존중하는 쪽으로 규정이 다음과 같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본다. 
@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숫-’을 기본형으로 한다. 
숫나샤 숫놈， 숫사돈， 숫소， 숫은행나무， 숫양， 숫염소 숫쥐 
@ 뒤에 오는 단어가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니는 경우는 ‘수~’로 한다. 
거센소리: 수총각， 수캉아지， 수캐， 수닭， 수펄， 수평아리 
된 소 리. 수핑， 수까마귀， 수뻐꾸기 
이러한 처리는 12항에서 ‘윗-’을 기본으로 하고 거센소리， 된소리 앞에 
서는 ‘위 ’를 쓰도록 한 것과 같은 태도다. ‘위’의 옛말 ‘우’도 중세에는 ‘숭’ 
처럼 종 종성체언 ‘웅’이었으므로 같은 원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9) ‘괴팍(乖慢)하다’는 변한 음 ‘팍j으로 했는데 ‘강팬剛"夏)하다， 팩慢) 
하다’는 본음 ‘략으로 유지하여 기억에 부담을 준다. ‘강팍은 자주 쓰이지 
않고 ‘괴팍은 자주 쓰여 ~tol를 두었다는 해설은 설득력이 없다 
5.5. 외래어 표기 
(1) 프랑스어， 독일어와 같은 비영어계 외래어가 영어계 외래어와 공존 
할 때 어느 것을 기준으로 외래어를 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정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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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가령， 프랑스어 m핑e[RU:3]는 우리가 정한 외래어 표기법의 프랑스 
어 외래어 규정 제2항에서 “어말과 자음 앞의 (f][3]는 ‘슈， 주’로 적는다” 
는 규정에 따라 ‘루주’로 해야 한다. 표준판 사전에도 이것이 둥재되어 있 
다. 반면에 영어 rouge[ru:3]는 영어 외래어 규정 제3항의 3항 “어말 또는 
^r음 앞의 [3]는 ‘지’로 적고 모음 앞의 [3]는 ‘x’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루지’로 해야 한다. 그러나 언중의 관용 표기는 ‘루즈’가 많아 괴리 
를보인다. 
(2) 외래어 표기법 규정에서는 외래어의 발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가령 ‘버스 갱， 배지， 서비스， 센터 ... ’ 둥의 현실음은 경음인데 표기대로 평 
음으로 발읍해야 하는지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언급이 없음은 일단 표기 
된 펑음대로 하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초둥 교육 단계 
에서부터 평음 발음이 잘 되도록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외래어 
표기법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명확한 발음 규정이 덧붙어야 할 것이다. 
(3) 현 규정 기본원칙의 1항에서 된소리자와 겹글자 모음들을 뺀 현용 
24(자음 14, 모음 10)자모만 쓴다고 규정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된소리자 
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뒤 4항에 다시 언급되어 딩연히 자음 14자만 쓰게 
되므로 중복 규정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또한 %자에 포함된 모읍 외 
에 해당하는 겹글자 모원니 -1  괴과꺼퀴l. M. ~1 . ..) 동은 외래어 표기에서 
너무나 잘 쓰이므로 낌자 중에 모음 10자로 제한한 것은 비현실적 규정이 
다 
따라서 1항은 불필요하며 1항과 4항을 합하여 “현용 한글 자모(40자) 
중 된소리 표기는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고쳐 국어 순화를 위 
해 된소리 표기만 억제함을 선언하면 될 것이다. 
(4) 외래어 규범 연구는 외래어 자료 연구촬 바탕으로 하는데 국어 외 
래어 규범 연구를 위해서는 일본 외래어 연구 동향과도 밀접한 대조 연구 
가 펼요하다. 최근 일본 외래어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고빈도 외래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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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ce， system, share, energy, recyc1e, center, network, gas, cost, base'’ 등 
과 같디{일본 국립국어연구소 2(Ul). 
5.6 로마자표기 
갱xl년 7월에 새 로마자표기법이 공표되었는데 일단은 철저한 준수가 
관건이다. 우선， 성명 표기는 출생 신고시부터 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정 
되었으면 한다， 현재의 외교통상부 관할 여권 발급시 쓰이는 인명 표기는 
현행 로마자 표기법과 무관하게 쓰이고 있어 이에 대해 부처간 협조부터 
해야 새 로마자 표기법이 정착될 것이다. 이를 위해 성명 로마자 표기법 
은 기존 가문별 통용얀을 존중빼 혐오감을 주는 경우(Gang， Bang, No 
등)를 제외하고 권장 표준안을 만들어야 한다. 
5.7. 문장규범 
우리가 바른 언어 생활을 단어 차원의 표기로만 좁혀 생각하고 국어 
교육에서 국어 순화나 오용언어에 대한 예방 교육도 그런 단어 차원의 기 
술로만 그치고 문볍 교육이 표류하다 보니 국민의 문장 능력은 만족스럽 
지 못한 상황어다. 이러한 인식은 때로는 교육과정의 내용 문제에서도 나 
타난다. 즉， 7차 교육과정의 국어생활 과목의 교과과정 내용에 ‘규범’을 익 
히는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인즉 단어의 개념을 교과서에서 좁 
게 보는 데서도 나타난다. 
국어에 비문(非文)이 많은 이유도 국어에 주어 생략이 많아 논리적 흐 
름을 앓는 수가 많고 문장 끊기와 연결에 미숙한 때문으로 본다. 또한 가 
주어(假主語)를 세우면서까지 주어를 세우는 영어와 주어 생략이 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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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를 비교할 때 ‘국어는 비논리적이다’라고 주협}는 외국어학자들도 
있지만 우리는 성분 실종과 성분 생략은 구별하여야 한다고 본다. 성분 
생략을 즐기며 능란한 국어 작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못한 채 성 
분 실종의 글쓰기만 하는 국어 작문 교육이 문제이지 국어가 비논리적이 
어서가아니다. 
이러한 문장의 오류는 이미 여러 유형의 오류 유형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범 문법적 계당} 펼요하고 명확한 권위를 7깨고 계도하려 
면 역시 정확하고도 상세한 규범 문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 
직도 주변에서 전문가들끼리도 통일되지 않은 견해를 문법 범주에서 발 
견하게 된다. 가령， 다음의 예에서 어느 것이 맞는지 판단하여 보면 학자 
들도두의견이 나온다， 
CD 올림픽 축구 경기에서， 한국이 스페인에 3 대 1로 졌습니다. 
2 올림픽 축구 경기에서， 한국이 스페인에게 3 대 1로 졌습니다. 
스페인을 유정명사로 보느냐 무정명사로 보느냐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 
런 예부터 명료한 문법 규범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 
5.8. 담화규범 
전술한 대로 국어연구원에서는 그 동안 학계가 화용론， 담화텍스트언 
어학， 인지언어학 분야에 활발한 관심을 가져 온 데 반히여 특히 담화 연 
구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었다. 따라서 앞으호는 담화 영역에 대한 연 
구를 통하여 담화 규범의 수립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가령， 속도 고져， 강세， 음량， 음질 둥의 준언어적 표현이나 표정， 눈길， 
손짓， 몸짓， 장면의 시간과 공간 요인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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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 용어와 개념의 혼란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한국인 특유의 언어 행 
동에 대해서도 체계적 연구가 요구된다. 
아울러 담화 표현의 적절성 수사법 설득력 둥 내용의 질 문제에 대해 
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가령 표준화법(lÐ2)에서의 비현실적이거나 부정 
확한 기술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펼요하다. 가령 표준화법(1Ð2)에서 누이 
의 남펀은 ‘매부， 매형， 자형’으로 하며 여동생의 남편은 ‘매부， 서방식으 
로 하라고 했으나 여동생의 남편은 ‘매제’도 잘 쓰이는데 표준화법 
(1Ð2:않9)에서는 사전들에도 나오는 ‘매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 
지 않아 추가할 펼요가 있다. 
6.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언어 규범의 제문제를 살피면서 특별히 21 세기 남북 
통일 시대에는 언어 규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정책 
의 방향은 프랑스식 규범 정책과 미국식 자울 규범 정책의 조화가 펼요하 
다고 보았고 규범의 개념에 대해서는 기존의 단어 범주에 국한된 사고의 
틀에서 떠나 문장 규범과 담화 규범에 대하여서도 연구가 되어야 하며 그 
러한 방향에 대하여서도 국어연구원의 역할이 중대하다고 보았다 문장 
규범으로서의 ‘문법’에 대한 연구도 한국어교육에서는 매우 미진한 상태 
임을 지적하였다. 특히 규범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어연 
구원이 말뭉치 자료의 구축과 말뭉치 기반 문볍 연구도 선도하여야 한다 
고하였다. 
규범에 대한 거시적 정책의 방향으로는 영어제국주의 시대에 국어 수 
호를 위해 ‘국어 사용법’과 같은 법률적 기반이 요구되며， 시급한 현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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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남북 통합 어문 규범을 준비하고 현행 규범의 지속적 정비， 학문 용 
어의 번역 의무화， 표준국어대사전의 지속적 수정 둥이 요구된다고 하였 
다. 아울러 미시적 정책의 방향으로는 국어 어문 규범의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비야흐로 우리는 21 세기에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민족과 한국 문화를 
동씩1아에서 번영시키고 한국어률 세계어로 발전시킴으로써 %여 년 
전 세종이 꿈꾸었던 한글 문화의 이상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 
꿈은 오직 우리 모두가 매일 바른 언어 생활을 향한 작은 습관과 노력을 
실천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안정된 언어 규범이 존재할 때에라야 가능하 
다고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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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프랑스어 사용법 (1994년 8월 4일) 
제1조 
헌법이 공화국의 언어로 선포한 불어는 프랑스의 인격과 유산의 기본 
적 요소이다. 
불어는 교육， 노동， 교역， 공공업무의 언어이다. 불어는 불어권 공동체 
를 구성하는 국가들 써의 특권적인 연줄이다. 
제2조 
재화， 제품 또는 용역의 명칭， 제공， 소개， 사용법， 보증 기간과 조건의 
記述 그리고 송장과 영수중에서 불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한다. 동일한 규 
정이 모든 문자， 口頭 또는 방송 광고에 적용된다. 이 조의 규정은， 대중 
에게 널리 알려진 외국어 명칭의 특산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표에 관한 법은， 1항 그리고 3항을 상표와 함께 등록된 언급과 傳言
에 적용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제3조 
공공 통로，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 또는 대중교통 수단 내부의， 대중에 
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모든 게시 또는 告知는 불어로 실시한다. 
위 규정에 위배되게 작성된 게시문이 제3의 이용자에 의해 공법상의 
법인에게 속등}는 재화에 부착되면， 그 법인은 이용자에게， 법인이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의 비용으로， 불볍 게시문을 철거하라고 최고한다. 
최고가 효과가 없으면 계약 또는 허가 조항에 관계없이 위반의 심각 
성을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재화의 이용권을 박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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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公法상의 법인 또는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이 부착하는， 3조의 적 
용을 받는 게시 또는 告知文에 번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한다. 
2조와 3조에서 규정된 언급 고지 게시를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번역으 
로 보완하는 모든 경우에 불어 원문은 외국어 번역만큼 읽고 듣기 쉽거 
나이해 가능해야한다. 
국제운송 분야에서 이 조항의 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와 조건은， 
국가참사원의 법령으로 명시한다. 
제5조 
공법상의 법인 또는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이 당사자인 계약은， 그 
대상과 형태를 막론하고， 불어로 작성한다. 이 계약은， 불어 어휘 다양화 
에 관한 규정이 정한 조건에서 승인된 동일 의미의 불어 표현 또는 용어 
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 표현이나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산업적이고 상엽적인 성격의 활동을 관리하는 공법상의 법 
인， 프랑스 은행 또는 예금공탁금고에 의해 체결되고 전적으로 국토 밖 
에서 집행되는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항목의 적용올 위하여 일 
반 조세법 131조 4항의 조건부로 발행된 공채 그리고 lffiJ년 7월 2일자 
재무 활동의 현대화 법(00 띤7호) 4조가 의미하는 투자 용역의 제공에 관 
련되고 그 집행이 외국 사법권의 관할인 계의판 전적으로 프랑스 밖에서 
집행된다고간주한다. 
하나 또는 여러 명의 외국 공동계약자와 체결하고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계약은， 불어 판 외에， 동둥하게 유효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외국어 
판을포함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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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에 위배되게 외국어로 작성된 계약 조항은 계약 당사자에게 불리하 
게 작용할수 없다. 
제6조 
프랑스 국적의 개인 또는 법인이 프랑스에서 주최하는 행샤 학회， 회 
의의 모든 참가자는 불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행사 이전과 도중에 참가자에게 배포되는 프로그램 관련 자료는 불어 
로 작성하고，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외국어로 번역할 수 있다. 
행샤 학회， 회의가 참가자에게 예비 자료 또는 업무 자료를 배포하거 
나， 회의록 또는 보고서를 출판할 펼요가 있는 경우에， 외국어로 작성된 
문건에는 불어 요의L을 첨부한다. 
이 규정은 외국인만 관계되는 행λt 학회， 회의 그리고 프랑스 무역의 
진흥 행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법상의 법인 또는 공공엽무를 담당하는 私法상의 법인이， 이 조의 
적용을 받는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에는 번역 부서를 배치한다. 
제7조 
공법상의 법인， 공공엽무를 수행하는 私A 또는 공적 지원금을 받는 
사인이 발행하고 프랑스에서 배포되는 출판물， 잡지， 발표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불어 요약을 첨부한다. 
제8조 
노동법 L. 121-1조의 마지막 세 개의 항목을 아래와 같은 네 개의 항목 
으로대체한다. 
“문서로 기록되는 노동 계약은 불어로 작성한다 
“계약의 대상인 직무객 불어 해당어가 없는 외국어 용어에 의해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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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노동 계약서는 외국어 용어를 불어로 셜명 
한다 
“임금노동자가 외국인이고 계약이 문서로 기록되는 경우에는， 그의 요 
구가 있으면 계약서를 그의 언어로 번역한다. 원문과 번역문은 법정에서 
동등하게 유효하다. 이 두 가지 문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임 
금노동자의 언어로 작성된 문서만이 그에 대하여 불리하게 제시될 수 있 
다 
“고용주는， 이 조에 위배되게 체결된 노동 계약의 조항에 의거하여 임 
금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9조 
I 
노동법 L. 1Z2-35조를 아래 항목에 의해 보완한다. 
“내규는 불어로 작성하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외국어 번역을 첨부할 
수있다” 
II. 
노동법 L. 1Z2-39조 다옴에 아래와 같은 L. 1Z2-39-1조를 삽입한다. 
“L. 1껑-끊1조 임금노동자의 의무 또는 그가 노동의 실행을 위하여 알 
펼요가 있는 규정을 포함하는 모든 문서는 불어로 작성되고 하나 또는 여 
러 개의 외국어 번역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외국으로부터 접수하거나 외국인 대상의 문서에는 적용하 
지 않는다" 
m. 
노동법 L. 122-37조의 1항과 3항에서 “L. lZ2-34조와 L. lZ2-35조”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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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4조 L. 122-35조， L. 122-39-1조”로 대체된다" IV, 노통볍 L. 132-2조 
다음에 L. 132-2-1조를 삽입한다. 
“L. 132-2-1조. 단체 노동협약 그리고 기엽 또는 기관의 협정은 불어로 
작성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규정은 임금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없 
다，" 
제10조 
노동법 L. 311-4조의 3항은 다음과 같다 
“3, 외국어로 작성한 문서” 
“제공된 직무 또는 노동이， 불어 해당어가 없는 외국어 용어에 의해서 
지칭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2항의 의미에 대해 오류를 유발하지 않도 
록 불어 문서는 그 용어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2항과 3항이 규정한 금지는 제공자나 고용주의 국적을 막론하고 또 
직무를 위한 조건 중의 하나가 완벽한 외국어 지식인 경우에도1 프랑스 
국토에서 집행되는 용역에 적용된다. 제공자나 고용주가 프랑스 사람인 
경우에는 프랑스 국토 밖에서 집행되는 용역에도 동일한 금지를 적용한 
다. 그렇지만 프랑스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외국어로 제작되는 출판 
물의 대표는， 그 언어로 작성된 구인 광고를 접수할 수 있다. 
제11조 
공사립 교육기관에서 교육 시험 선발대회 그리고 학위논문의 언어는 
불어이다 단， 지방 또는 외국 언어와 문화를 교육할 펼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외국인 객원 또는 초빙 교수가 교육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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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인 학교 또는 외국 국척의 학생올 위한 특수 학교 그리고 국제적 
성격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이런 의무가 없다. 
ll. 
1쨌년 7월 10일자 교육 방침 법(땅쨌3호) 1조 2항 다옴에 아래와 같은 
항목을삽입한다. 
“불어의 숙달과 다른 언어 두 개에 대한 지식 습득이 교육의 기본 목적 
에 속한다” 
제12조 
통신의 자유에 관한 1쨌년 9월 l)일자 법(00-1007호) 2장 1절 앞에， 아 
래와 같은 땅1조를 삽입한다. 
“a)-1조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방송파 광고 전체에서， 그 전파 또는 
배급 방식올 막론하고 불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한다. 단， 원어판 영화와 
방송 작품은 예외로 한다." 
“위 항목은， 이 법 28조 2 ζ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원문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외국어로 작성된 음악 작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항이 정한 의무는， 전적으로 외국어로 전파되거나 언어 학습이 목적 
인 프로그램과 그 속에 포함된 광고 그리고 문화적 의식의 중계방송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1항의 적용을 받는 방송 또는 광고에 외국어 번역이 첨부되는 경우에 
는， 불어판은 외국어판만큼 읽고 듣기 쉽거나 이해 기능해야 띈다. 
제13조 
위에서 인용된 1쨌년 9월 1)일자 법(00-1007호)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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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4조 H의 6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항목을 삽입한다. 
“불어의 존중과 불어권의 선양” 
ll. 
28조 4 다음에 아래와 같은 4Z이 삽입된다. 
“4 ζ. 불어의 존중과 불어권의 선%뇨을 보장하는 규정” 
rn. 
33조 2 다음에 아래와 같은 2 ζ이 삽입된다. 
“2 ζ. 불어의 존중과 불어권의 선양을 보장하는 규정 
제14조 
I. 외국어 표현이나 용어로 구성된 상표의 사용은， 불어 어휘 다양화 관 
련 규정이 정한 조건에서 승인된 동일 의미의 붙어 표현 또는 용어가 있 
는 경우에는， 공법상의 법인에게 금지된다. 
이 금지는， 공공 엽무를 담당하는 사법상의 법인이 이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ll. 이 조항의 규정은 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 처음으 
로 사용된 상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5조 
공공단체와 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성격의 지원금 수혜자는， 이 법의 규 
정을준수한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수혜자에게， 위반을 지적한 후에， 지원금 전 
체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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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활동하는 사법경찰 외에， 소비자 보호법 L. 
215-1조 1， 3， 4에 열거된 공무원은 이 법 2조의 시행을 위해 채택된 규정 
에 대한 위반을 적발할 권한이 있다. 
이를 위하여 공무원은， 同法 L. 213-4조 1항에 열거된 장소와 차량 내 
부 그리고 L. 216→1조에서 언굽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안으로 낮에 
들어갈 수 있다. 단， 주거용으로도 사용되는 장소는 예외로 한다. 
그는 임무 수행에 펼요한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고， 그것을 복사하며， 
임무 수행에 적합한 정보와 해명을 현장에서 아니면 소환에 의하여 수집 
하고 청취할 수 있다. 또한 그는 국가참사원의 법령으로 정한 조건에서 
문제시된 재화 또는 제품 한 점을 先取할 수 있다. 
제17조 
16조 1항에서 언급된 공무원의 임무 수행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방 
해하거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은 형법 
짧-5조 2항에 정해진 처벌을 받는다. 
제18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해 채택된 규정에 대한 위반은 조서에 기록되고， 이 
조서는 반중이 나타날 때까지 유효하다. 조서는 종결 후 5일 안에 공화국 
검사에게 송부되고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 또한 그 사본 한 부를 같은 
기간 내에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제19조 
형사소송법 2-13조 다음에 아래와 같은 2-14조를 삽입한다. “2-14. 불 
어의 수호를 정관에 천명하고 국가참사원의 법령으로 정한 조건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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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된 모든 정규 협회는， 1Ð4년 8월 4일자 불어 사용법(94-tffi호) 2, 3, 4, 6, 
7， 10조의 시행을 위해 채택된 규정에 대한 위반에 관련된 소송에서， 손해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l)조 
이 법은 공공 영역의 법이다. 
이 법은 시행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적용한다. 
제21조 
이 법의 규정은 프랑스의 지방어에 관한 법률과 법규를 침해하지 않고， 
지벙어 사용에 반하지 않는다. 제22조. 매년 정부는 이 법의 시행 그리고 
국제 기구 내부에서 불어의 위상에 관한 국제 조약 또는 협정의 적용에 
대한 보고서를 9월 15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한다. 
제23조 
이 법 2조는 그 규정에 대한 위반을 정의하는 국가참사원의 법령이 공 
포된 날부터 시행하고， 아무리 늦어도 이 법의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4조는 2조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조 불어 사 
용에 관한 1%년 12월 31일자 법(75-1349호)은 폐기한다. 단 그 법 1-3조 
는 이 법 2조의 시행과 함께 그 법 6조는 이 법 3조 시행일에 폐기된다. 
이 법은 국법으로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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